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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체질량지수, 외모만족도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및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기존연구는 내재화 문제가 체질량지수와 외모만족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체질량지수와 외모만족도가 어떻게 내재
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보거나 이들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본 연구는 적다. 이러한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는 (1) 내재화 문제에 체질량지수와 외모만족도가 영향을 미치
는지, (2) 자아존중감이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3) 위의 관계가 성
별에 따라 상이한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새로운 개입지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해 
Pearlin의 스트레스 과정모델(Pearlin et al., 1990)을 활용하여 연구 모
형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1) 체질량지수가 1차 스트레스요인인
지, (2) 외모불만족 정도가 2차 스트레스요인인지, (3) 자아존중감이 보
호요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의 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각 스트레스요인의 영향을 좀 더 정확
하게 살피기 위해 학업성적, 경제수준, 가족관계, 그리고 또래관계와 같
은 요인들을 모형에 포함하였다.
 분석자료는 ‘2010년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조사’를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주요변수인 체질량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키와 몸무게
에 응답한 학생 중 저체중군을 제외한 고등학생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고등학생은 3,620명(남 1,893명, 여 1,727명)이
다. 주요 변수 중 BMI, 외모만족도는 자기보고식 단일문항을 사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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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는 자기보고식 다중문항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빈도 및 기술통계를 통해 분석대상의 특성을 
살펴본 뒤, 구조방정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붓스트랩에 
기반한 팬텀변수를 활용하여 특정간접경로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전
체집단에 대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
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낮았으며, 외모불만
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았다.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체질량지
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또한 팬텀변수를 통해 효과분해를 하였
을 때,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문제 수준 변량의 일정부분이 
외모불만족에 의해 설명되었으며,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
량의 일정부분이 외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의해 연속매개로 설명되
었다.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분이 자아존중
감에 의해 설명된 분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외모불만족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분이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후 성별에 따른 다집단분석에서는 측정모형의 동질
성이 지지된 가운데,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여학생 
집단에서 남학생 집단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
 2차 자료 분석에 따른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가 주는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질량지수는 그 자체로 내재화 문제에 영
향을 미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기존연구와는 다르
게 체질량지수의 증가 자체가 내재화 문제를 가중시키기보다는 체질량
지수의 증가로 이상적인 몸매와 멀어지게 됨에 따라 외모불만족이 높
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외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은 체질량지수와 
내재화 문제 사이의 관계를 연속매개하였는데 이는 고등학생들이 자신
의 외모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음을 뜻
한다. 셋째, 위의 관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들의 경우 체
질량지수가 높을 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아지는 정도가 남학생들에 비해 
컸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모관리에 대한 압력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 예방을 위한 실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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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질량지수와 외모만족도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개입할 필요가 있다. 고등학생들은 ‘날씬함’에 대한 사회적 선호를 
수용하여 자신의 외모에 대한 평가에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모만족도와 자아존중감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개입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서 상담이나 또래 지지체계 형성 등과 같은 개입방안을 제시하
였다. 그리고 위의 관계에서 나타난 성별 차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
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질량지수 상승 시 겪는 외모불만족의 증가가 
크다는 점은 외모 관리에 대해 느끼는 압박에 관해서 여성에 대한 개
입이 먼저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회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여성에 대한 외모관리 풍토에 대한 개입도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를 위
해서 캠페인 및 자조 모임 등과 같은 방안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체질량지수, 외모만족도, 내재화 문제, 자아존중감, 성별차이, 
         스트레스 과정모델
학  번 : 2014-2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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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신체적인 건강과 더불어 건강을 구성하는 주
요 요소이다. 적절한 정신건강의 유지는 개인의 웰빙(Well-being)
뿐만 아니라 과업의 생산적인 수행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안녕은 
물론 사회에서 적응적으로 기능한다(최은진 외, 2011; WHO, 
2004).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개인의 안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안녕을 위해서 지켜져야 할 필수 요소이다(보건복지부, 
2011).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발달 과업과 깊이 연관되어 있어 성인
의 정신건강문제보다 그 범위가 크고 후유증이 크다. 왜냐하면 청소
년기 정신건강 문제는 그 시기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이후 성인이 되어 심각한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서선주, 
1999; Kazdin, 1993) 청소년기 건강한 정신을 가졌을 경우 발달과
업과 다가올 성인기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Erikson, 1994). 정신건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 청소
년의 정신건강 수준은 높지 않다. 정책 당국에서는 한국 청소년의 
현황에 대해 “신체적 건강상태는 양호하나, 정신건강은 악화”라고 
평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이러한 평가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연구소를 설립하여 청소년의 정
신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개입방식이 변화하였다기보다
는 선별검사 등을 통해 임상적 접근이 필요한 군에게 서비스 제공
을 확대하는 방식의 대응이 우선하고 있다. 이는 예방적 차원이라는 
점에서는 적극적이나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이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
아 개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정신건강의 악화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로 내재화 문제
가 있다. 내재화 문제란 개인의 내부로 향하는 감정이나 상태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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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Achenbach,1991). 심한 내재화 문제는 단기적으로 개인적
인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자살 등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
고, 사회적으로는 비행, 범죄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이은주, 
2010), 장기적으로는 성인기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Shaw, 2003)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개입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는 
영역이다.
내재화 문제에 대한 연구는 개인 간 내재화 문제 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이들 요인을 개입지점으로 지목하였
다. 횡단 연구를 통해 내재화 문제에 대한 살펴본 연구에서는 개인, 
가족, 학교 등 청소년 개인 및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 여러 
요인을 지목하였다. 개인요인으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자아존중
감이 낮을 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음을 
보고하였다(황은희 외, 2012; 김신애 외, 2008; 윤혜미 외, 2005). 
가족요인을 본 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낮을 수록, 
경제적 결핍감이 높을 수록, 가족 내 폭력이 많을 수록, 부모의 정
신건강 수준이 낮을 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았다(김은이 외, 2014; 
김신애 외, 2008). 학교요인을 다룬 연구에서는 친구, 수업, 학교생
활, 학교 환경에 대한 적응인 학교생활적응이 낮을 수록, 또래관계
가 좋지 않을 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았다(최정아, 2012; 김신
애 외, 2008). 횡단 자료를 활용한 연구 외에 같은 표본을 반복 측
정한 종단 자료를 활용한 관련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에서 살펴본 
변인이 내재화 문제의 변화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
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좌현숙 외, 2011; 좌현숙, 2010; 이은
주, 2010; 조정아, 2009; 서미정, 2008), 최근에는 내재화 문제 수
준의 변화궤적이 일정한 유형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청소년이 어떠
한 유형의 내재화 문제 수준의 변화궤적을 보이게 될지 예측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김세원, 2010). 이렇듯 현재까지 청소년의 내재
화 문제에 대한 연구는 영향 요인을 개인에서 가족, 학교,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외연을 넓혀가면서 횡단적 및 종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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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살펴봤으나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상 신체변화가 많기 때문에 
체질량지수와 외모에 대한 인식이 내재화 수준의 개인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요인을 포함하여 
새로운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요인에 대한 탐색 범위를 개인에서 가족,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로 점점 시야를 넓히는 것은 다양한 개입지점을 찾는다는 점에서 
유용하지만 청소년 개인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청소년기가 급격한 신체 변화를 겪는 시기이고 자신의 
신체에 대해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강경미, 2013), 청소
년기 내재화 문제와 관련된 새로운 요인을 몸과 관련하여 살펴봐야
한다. 특히 객관적인 신체적 특성인 체질량지수와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인 외모만족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내재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청소년기 과업과 관련되거
나 청소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었다. 청소년이 중요하게 생각하
지만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기 위해 통계청의 사회조사에
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격년으로 조사한 ‘청소년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15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의 주요응답을 살펴보면, 
대체로 청소년은 연도에 상관없이 12가지의 고민거리 항목1) 중 학
업, 직업, 외모에 대해 주로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
를 좁혀 고등학생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 외모, 직업 순으로 고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외모 또한 청소년기의 주요한 고민거리이지만 학업 및 직
업에 대한 고민과는 달리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사회적으로 
1) ①외모,②신체적·정신적 건강,③가정환경,④가계경제어려움,⑤용돈부족,⑥공부(성적, 적
성 등), ⑦직업(직업선택, 보수 등), ⑧친구(우정), ⑨이성교제(성문제 포함), ⑩학교 혹
은 학원 폭력, ⑪흡연, 음주, ⑫인터넷중독(채팅, 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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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중 특히 고등학생의 과업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대학
교 진학을 하는 것 혹은 직업능력을 갖추고 취직을 하는 것으로 여
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인간 발달과정에서 급격한 신체
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또래와의 어울림이 더욱 활발해지고, 사회적
인 문화에 더욱 민감해지는 시기이다(이상록 외 2011; 윤혜미 외, 
2005). 특히 외모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날씬함’을 요구하는 반면
에(이미숙, 2008), 고등학생 시기는 청소년기 중 비만도로 일컬어
지는 체질량지수가 가장 높은 시기이면서,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은 
가장 적은 시기이다(보건복지부, 2014).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 
자신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외모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쉬
운 상황에 처해있으면서 동시에 학업적 혹은 직업적 과업으로 인해 
이러한 고민이 무시되기 가장 쉬운 시기이다. 특히 고등학생 중 체
질량지수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비만으로 분류되는 비율은 청
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가 시작된 2005년에는 9.9%였으나 
2014년에는 12.0%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14). 
이는 비만으로 인해 외모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특히, 외모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이 높으나 학
업 등과 같은 여러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외모 기
준을 따라잡기에는 힘든 상황이다(남수정 외, 2012). 따라서 날씬
함에 대한 동경(이미숙, 2008)과는 반대로 청소년의 비만율이 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보건복지부, 2014) 달성되지 못한 욕구가 청소
년의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한다.
청소년이 자신의 몸에 대한 민감하게 생각한다는 점은 ‘2009년 
아동·청소년 비만실태조사’ 시에 설문지에 조사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아동·청소년 건강 및 생활습관 조사’라는 제목으로 
내보냈다는 점(임희진 외, 2009)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비만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많은 아동·청소년이 영
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비만은 기준치 이상
의 높은 체질량지수로 정의되었으며, 비만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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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신체 건강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비만에 대해 개
입 방안도 신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식습관 조절, 운동 등을 통해 
체질량지수의 감소를 달성하는데에 국한되어 있다(김혜련 외, 
2014; 노은이, 2013; 임희진 외, 2009). 이렇듯 청소년이 주관적
으로 느끼는 외모에 대한 부담감이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
질량지수 자체의 감소에 대한 대안만이 연구가 되어온 것은 비만 
혹은 높은 체질량지수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기준을 달성
하지 못하는 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개입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청소년의 내재화 
측면에 있어서 다루어졌던 요인들과 함께 청소년에게 있어서 체질
량지수의 심리사회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만의 심리사회적 영향에 대한 해외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체질량
지수 및 외모에 대한 인식이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는 점(Terbogt 
et al, 2008; Crocker, Cornwell, & Major, 1993)에 대한 동의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나아가 또래상담을 통한 인지개선 프로
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거나(Becker et al, 2013) 비만하지만 신
체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의 특성을 조사하는(Flodmark, 2005) 
등 외적 형태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이는 서구 사회에서 체질량지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선 사람의 비율
을 의미하는 비만율이 한국에 비해 높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적
으로 국내 연구에서 비만을 신체건강의 측면에서만 보는 경향이 강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박영신 외, 2004; 한영실 외, 2005; 이태용 
외, 2006; 최길순 외, 2008; 박선민 외, 2015).
체질량지수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체질량지수를 
가진 개인을 ‘비만’으로 정의하였다. 이런 비만과 관련된 국내 연
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신체건강 측면에서 청소년 비만의 수준과 분
포 등의 실태 파악(박영신 외, 2004; 이태용 외, 2006; 최길순 외, 
2008) 및 비만을 발생시키는 요인의 규명(한영실 외, 2005)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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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되었다. 간혹 체질량지수의 심리사회적 영향을 살펴보는 경우에
도 유의표집을 하였거나(이미숙, 2013), 여성 혹은 남성 한쪽 성만
을 살피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이수현 외, 2001; 현명호 외, 2002; 
노혜정 외, 2011; 유생열, 2011; 송현정 외, 2014). 또한 변수 간
의 관계를 탐색적으로 살폈을 뿐(이상록 외, 2011), 이론에 기반 
하지 않아 체질량지수와 외모만족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며, 이 과정에서 개인 간 차이가 어떠한지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단순히 신체적 상황만이 내재화 문제 
수준의 개인차와 연관이 있다는 모델 하에서는 신체적 상황이 직접
적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형성된 외모 
기준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몸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이에 따라 
자신에 대한 평가가 결정되며 결과적으로 내재화 수준의 개인차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힘들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체질량지수뿐
만 아니라 외모만족도 등을 함께 분석모형에 투입하여 체질량지수
로 인한 정신건강 상의 차이가 체질량지수 자체에 의한 것인지 체
질량지수로 인해 촉발된 외모만족도의 차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이
루어진 것인지 구분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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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목적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
에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학업, 가족, 또래관계를 고려한 상태에
서 추가적으로 체질량지수와 체질량지수로 인한 외모불만족이 내재
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면서 정신 건강 차원에서 자아정체감(Ego-identity)
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신체적 상황으로 인한 내재화 문제의 개인
차를 살펴볼 때, 자아와 관련된 영역을 함께 살펴봐야한다. 또한 성
별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다른지 살펴봄으로서 외모 관리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 수준에 대한 새로운 요인으
로 신체적 차원의 체질량지수를 제시하며 이러한 체질량지수의 영
향이 체질량지수 자체적인 것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외모에 
대한 기준에 따라 형성되는 외모만족도, 그리고 자아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내재화 문제의 개인차를 형성한다고 보고, 이러한 논의를 포
괄할 수 있는 Pearlin외(1981)의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활용한다.
스트레스 과정모델은 한 개인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 과정을 
순서에 따라 1차 스트레스요인과 2차 스트레스요인으로 나누어 살
펴본 후 그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
로, 이 과정에 있어 매개·조절역할을 하는 내적자원 등을 포함시킴
으로써 1차·2차 스트레스요인의 영향이 매개·조절역할을 하는 중
재요인을 거쳐서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모델이다(Pearlin et al, 1981). 본 연구에서는 스
트레스 과정모델에 입각하여 청소년의 체질량지수를 1차 스트레스
요인으로, 외모불만족을 2차 스트레스요인으로, 내적자원인 자아존
중감을 중재요인으로,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내재
화 문제를 종속변수로 한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또한 성별에 따
라 외모 관리에 대해 받는 사회적 압박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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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스트레스요인인 체질량지수와 외모불만족이 자아존중감을 
거쳐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이어지는 경로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본다. 위의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덧붙여서 고등학생 시
기의 내재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업 성적, 경제적 수
준, 가족관계, 또래관계 각각의 영향을 모형 내에서 고려하여 체질
량지수와 외모불만족이 여타의 주요한 변인을 포함한 상태에서도 
스트레스요인으로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분석에는 전국대표성을 지닌 ‘2010년 청소년 건강실태조사’를 활
용하여 내재화 문제가 가장 심각하며(하은혜 외, 2003; 김인홍, 
2009),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을 가장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알려진(이미숙, 2008) 고등학생집단을 분석대상으로 활용한다. 고
등학생 시기는 대부분 2차 성징이 완료되어 신체적 성장이 완성되
어 가는 시기이며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외모에 대한 기준을 수용
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시기이기 때문이다(강경미, 
2013). 또한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 전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성장주기에 따른 차이로 인해 분
석결과가 체질량지수와 외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고등학생 집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체질량지수가 외모와 관련한 
스트레스요인으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하여 비만의 심리사회
적 영향이 어떠한지, 비만의 심리사회적 영향이 존재할 때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개입지점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이 과정
에서 청소년의 심리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있어서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
여 성별에 따른 접근지점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신체적 상황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영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별에 따라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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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등학생의 체질량지수  내재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외모불만족이 매개하는지 살펴본다. 이후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
족을 매개로 내재화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에 의해 연속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신체적 상황에만 집중할 경우, 
고등학생의 내재화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다른 요인을 간과할 수 
있으므로 분석 모형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내재화 문제수준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업성적, 또래관계 등의 요인을 포함하여 
체질량지수와 외모불만족의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
(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요
인)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
(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요
인)이 자아존중감(내적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
(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요
인)이 고등학생 시기의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내적자원)에 의해 매개되는가?





본 연구는 청소년의 체질량지수와 외모불만족이라는 스트레스요인
이 우울 및 불안이라는 스트레스의 발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그 관계를 매개하는지, 마지막으로 전체 과
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스트레스의 
발생을 일련의 과정으로서 파악한 스트레스 과정모델(Stress 
Process Model)을 기반으로 분석모형을 구성한다. 스트레스에 관
한 의학적 모델이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초점에 
두고 약물 등을 통해 증상을 낮추는 수단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
졌던 것과 달리(Aneshensel, 1992), 스트레스 과정모델은 스트레
스의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 연결되어 하나의 
과정을 이루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요인의 발견 및 스트레스요인의 영향을 줄이거
나, 스트레스의 발현을 줄이거나 막기 위해 개입할 필요가 있는 지
점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스트레스 과정모델에서 사용되는 주요 요소에는 스트레스요인
(Stressor), 중재요인(Mediators)2), 결과(Outcomes), 맥락 혹은 
배경적 정보(Contextual or background information)로 구성되어 
있다(Pearlin et al., 1981).
스트레스요인은 한 개인이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 등을 의미하
며, 개인이 삶에서 경험하는 거의 모든 일이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스트레스요인의 종류에는 실직과 같은 부정적인 생애사건
2) 매개요인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념의 정의로 봤을 때, 통계분석 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로 모두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개요인이라는 번역은 분석시 
매개요인으로만 작용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어 중재요인으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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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Event) 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으로 인한 부담과 같은 만성적
인 상황(Chronic Condition)이 있다(Pearlin et al., 1981; Pearlin 
et al., 1990). 만성적인 상황이란  지속적으로 개인에게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현상으로 돌봄 행위 제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평
가된 집단에 속할 때에 느끼는, 예컨대 성소수자로서의 지위로 인한 
차별감도 포함된다(Meyer, 2003). 이러한 측면에서 신체측정치인 
체질량지수와 신체 전반에 대한 개인의 평가인 외모만족도는 한순
간에 변화하지 않으며, 개인이 사회적으로 저평가되는 요인이면서, 
이상적 외모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하게 만드는 요인이
므로(Crocker et al, 1993), 스트레스요인 중 만성적인 상황이다.
스트레스요인은 다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1차 스트레스요인과 1차 스트레스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2차 
스트레스요인으로 나누어진다. 1차 스트레스요인에는 주로 개인이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객관적 요인과 개인이 주관적
으로 인지하고 느끼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주관적 요인이 포함된다. 
2차 스트레스요인은 1차 스트레스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확장된 
형태의 스트레스로써 주로 역할 긴장(Role Strains), 심리내적 긴장
(Intrapsychic Strains) 등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요인을 세분화하
는 것은 각 스트레스요인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결과로 이어지
기까지의 순서를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 스트레스요인에 따라 유연
하게 적용된다(Pearlin, 1999).
중재요인은 스트레스요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다. 대처자원은 외적자원(External Resource)과 내
적자원(Internal Resource)으로 나뉘는데 외적자원으로는 사회적 
지지가, 내적자원으로는 대처기술,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이 있
다. 중재요인은 스트레스요인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한 자
원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
여준다. 따라서 어떤 대처자원의 사용이 스트레스 과정에서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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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중재요인에 대한 탐색과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 최근에는 스트레스요인에 대해서 개개인별로 의미부
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치(Value) 혹은 의미부여
(Meaning)를 중재요인에 포함하였다(Avison et al., 2009). 특히 
성별에 따라 같은 상황에 대한 가치평가의 정도가 다르거나 상반되
는 경우를 확인하는 경우, 성별에 따라 가치체계가 다르게 구성된다
고 주장할 근거가 된다. 중재요인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 과
정에서 스트레스요인과 스트레스의 발현 사이의 관계를 매개 또는 
조절하는 변수의 역할을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도록 심리사회적
인 요인이라 부르기도 한다(Pearlin & Bierman, 2013).
결과는 스트레스의 발현(Manifestation of Stress)이라고도 하며, 
스트레스요인의 영향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을 총칭한다. 면역, 소
화기능의 악화나 내분비 계통의 변화와 같은 신체적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와 삶의 만족감 등이 
결과의 측정에 활용된다(Pearlin, 1989). 이때 우울 혹은 불안과 
같은 정신건강에 대한 측정도구 등은 임상적 의미에서의 장애군을 
판별한다기보다는 스트레스요인이 특정한 정신건강측면에 얼마나 
부담을 미치느냐를 보는 용도로 활용된다(Pearlin & Bierman, 
2013).
마지막으로 맥락 혹은 배경적 정보는 고유한 특성으로 쉽게 변화
하지 않거나 스트레스 과정에 있어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의미한다(Pearlin, 1981). 배경요인은 연구모형을 설정할 
때 통제변인의 역할을 하며, 주로 성별, 교육수준, 직업상태, 경제수
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포함된다.
<그림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Pearlin 외(1990, 1997, 2013)
의 스트레스 과정이론에 기반한 모델은 1차 스트레스요인이 2차 스
트레스요인을 거쳐서 결과요인에 영향을 준다. 즉, 1차 스트레스요
인이 결과요인에 직접적인 영향도 주지만, 2차 스트레스요인을 거쳐
서 간접효과를 가지기도 한다. 또한 Pearlin 외(1990,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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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는 이러한 스트레스 확산 과정을 대처·보호할 수 있는 중재
요인을 추가로 상정하였고, 이러한 중재요인이 ‘1차 스트레스요인
→2차 스트레스요인→결과요인’에 이르는 과정을 추가적으로 매개
하거나 또는 ‘1차 스트레스요인→2차 스트레스요인→결과요인’에 
이르는 경로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1차 스트레스
요인→2차 스트레스요인→결과요인’경로는 이미 한번의 매개를 거
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재요인이 추가로 매개를 한다면 1차 
스트레스요인을 2차 스트레스요인과 자아존중감을 통해 연속매개
(serial mediation)하여‘1차 스트레스요인→2차 스트레스요인→중
재요인→결과요인’가 되는 것이고, 스트레스요인이 결과요인에 미
치는 경로를 중재요인이 조절한다면 각 변수들 간의 관계는 중재요
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earlin 외
(1990, 1997, 2013)의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기반으로 체질량지수
와 외모만족도가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 그리
고 성별에 따라 이러한 영향이 다른지 분석한다.
2.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 과정이론의 활용
스트레스 과정이론은 사회·경제적 상황이 정신건강의 기초가 된
다고 보고, 정신건강상의 불평등이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어떻게 받
아서 형성되는지에 대해 탐구하는데 도움이 되어 왔다(Pearlin & 
Bierman, 2013). 학업이나 가정형편 등을 청소년기의 주요한 스트
레스요인으로 본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와 같은 
신체적 상황과 외모불만족과 같은 신체적 상황에 대한 개인의 판단
이 내재화 문제 수준과 같은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
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역할을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체질량지수 및 외모불
만족이 청소년 시기의 스트레스요인인지 살펴보고,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이 어떻게 스트레스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알아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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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체질량지수 및 외모불만족이 스트레스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경
로에 대한 분석은 이후 개입지점 및 개입방식에 대한 함의를 제공
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Pearlin 외(1981)의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근거하
여, 1차 스트레스요인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인으로 청소년의 체질량
지수를 상정한다. 이는 저체중군을 제외했을 때, 체질량지수가 높을
수록 이상적 몸매와의 외형적인 차이로 인해 낙인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Rodin et al, 1989). 다음으로 2차 스트레스요인으
로  외모만족도를 사용한다. 체질량지수는 외모를 구성하는 여러 요
소 중 몸매와 관련이 높으며, 가장 눈에 띄는 요소이므로 외모만족
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Phul & Brownell, 2003). 또한 낮은 
외모만족도 자체도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
는 스트레스 요인이기 때문이다(정익중 외, 2010).
중재요인으로 내적자원의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감을 설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자신의 내면
을 성찰하며, 타인의 평가에 반응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내적자원의 수준이다(Rosenberg, 1989; Baumeister, 
1997b). 다른 내적자원으로는 효능감 등이 있으나 자아정체성의 수
립을 통한 자아존중감의 확립이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달성해야할 
과업이라는 점(Erikson, 1994)에 근거하여 우선적으로 모형에 투
입한다. 자아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확신, 신념, 생각이나 평가를 의
미하며 자아존중감은 자아정체성의 수립을 통해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긍정적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성별에 
따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압박의 차이가 있는지 탐색적으로 보
고자 성별 을 중재요인으로 본다. 즉, 자아존중감은 1차 스트레스요
인과 2차 스트레스요인의 영향을 받는 내적자원이자 매개변수이며, 
성별은 개별 경로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신체에 대한 가치 혹은 의
미가 다른지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조절변수이다.
스트레스의 결과로 내재화 문제 수준을 사용한다. 내재화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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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신건강 측면의 문제로 청소년
의 정신건강상태를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내재화 문제는 청소
년의 정서적 반응과 연관이 있고, 자살과 같은 심각한 문제와의 연
관이 커 개입이 필요한 요소이다(Shaw et al, 2003; 김은이 외, 
2014). 따라서 체질량지수에 따라 내재화 문제 수준의 개인차가 있
다면 체질량지수 및 경로요인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줄 수 
있다.
맥락 혹은 배경적 요인으로는 스트레스 과정이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 경제적 수준을 활용한다. 또한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주관적으로 측정된 학업성적, 가
족관계의 질, 또래와의 관계를 모형에 포함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한 스트레스 과정모델은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측정된 고등학생의 체질량지수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이상적 기
준과 얼마나 떨어졌는지 인지적으로 판단하여 외모만족도에 영향을 
주며, 외모에 대한 생각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이어져  결과적
으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포괄하고, 성별에 따른 외모
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의 차이가 이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볼 수 있다.
위의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개입할 때에 체질량지수 자체를 낮추기 위해 식습관 조절, 
운동을 개입수단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상적 외모 기준에 대한 
개입을 통해 외모만족도를 높이거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외
모가 차지하는 비중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 개입을 통해 고등
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도 보여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성에 따라 내재화 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신체적인 측면을 얼마나 다룰지에 대한 함의를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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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스트레스 과정 모델
출처 : Pearlin & Bierm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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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내재화 문제
Achenbach(1991)는 개인이 건강한 적응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여러 문제행동이 나타난다고 보고, 아동·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적응상의 주요 문제를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로 크게 두 차원
으로 나누어 제시한다. 
외현화 문제가 공격성, 비행 등과 같은 행동적 측면의 문제라고 
한다면, 내재화 문제는 위축, 우울, 불안 및 신체적 증상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의 문제를 의미한다(오경자 외, 2001). 내재화 문제는 
과잉통제로 인한 문제를 반영하며(Reynolds, 1992), 보통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감정이나 상태를 뜻한다(Mash & Barkely, 2001). 
따라서 고등학생 시기가 중학교, 초등학교시기에 비해 내재화 문제
가 심한 것(하은혜 외, 2003; 김인홍, 2009)은 고등학생 시기에 해
내야하는 과업이 다른 시기에 비해 많고 무거워 많은 욕구를 억누
르기 때문이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하나의 상
태로 묶을 때 사용된다. 서로 다른 증상이 묶이는 이유는 청소년기
의 특성상 완전한 구분이 어려우며(Fawcett & Kravitz, 1983), 통
계적으로 봤을 때 이들 증상을 측정하는 척도가 요인분석과 군집분
석과 같은 다변인 통계절차를 통해 하나의 분류로 묶이기 때문이다
(McDermont & Weiss, 1995).
청소년기의 우울과 불안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울은 일
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비관, 죄의식, 무가치감 등과 같은 증상을 포
함한다. 청소년기의 우울은 가정 및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과 자살
을 비롯한 문제행동, 그리고 성인기의 정서장애 등과 높은 관련성을 
나타내므로(이정선 외, 2012) 그 심각성이 크다. 우울증은 가족, 대
인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역할 수행을 손상시키기 때문에(Hammen, 
1991) 우울증에 빠진 개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기 우울증상은 학업수행, 가족 및 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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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사회적 기능 손상을 초래할 위험성을 높인다. 
그리고 사회적 기능 손상에 따른 사회적 고립은 사회적 기술 습득
을 방해하며, 사회적 기술의 결핍은 다시 우울을 악화시킨다(하은혜 
외, 2004).
불안 또한 청소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신건강상의 문제 중 하나
이다. 일시적인 공포나 불안은 정상적인 발달과정 중에도 나타날 수 
있지만 공포와 걱정이 지나치거나, 회피행동을 보이거나, 불길한 예
감을 갖는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면, 개인이 주관
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심각해지고 과제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정덕조 외, 2008).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경우 평균공존율은 16-62%로서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Brady & Kendall, 1992), 공존율이 크게는 
40-95%까지 조사된 경우도 있다(Biderman et al., 1995). 이처
럼 청소년기에 우울장애와 불안장애의 공존율이 높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할 때 한가지 장애만을 가진 순수한 장애 
집단을 선별하기가 어려우며,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에 따라 우울증
상과 불안증상 자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못한다는 점(Fawcett & 
Kravitz, 1983)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측정할 때에는 우울 
및 불안을 동시에 측정하게 된다. 우울 및 불안은 아동기보다는 학
업, 진로 등과 같은 미래에 대한 압박이 크며, 현재 맡고 있는 역할
이 더 힘든 청소년기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하은혜 외, 
2003).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은 가족상황과 개인적 측면에서 영향을 많
이 받는다(이정선 외,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가족관계가 좋을 
수록(김성수, 2013), 부모의 양육행동이 수용적일수록(문경주 외, 
2002), 경제적 형편이 좋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 수록(하은혜 외, 
2003; Costello et al., 2008) 우울 및 불안은 낮았다. 개인적 측면
에서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우울 및 불안을 더 많이 
겪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이 높아지는 양상을 띄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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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서 우울 및 불안이 더 심했다(Dumas et 
al., 2003). 그리고 자아통제감,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자원이 낮
아졌을 때 우울 및 불안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배미예 외, 
2009).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해 내재화 문제와 개인
적 상황의 영향 혹은 내적자원의 저하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재화 문제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정신건강적 문제를 의미하며 
청소년의 정신건강상태를 이용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
화 문제를 통해 체질량지수 및 외모만족도로 인한 고등학생의 스트
레스 발현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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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청소년기의 체질량지수(BMI)
1.체질량지수(BMI)의 정의 및 측정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 BMI)는 표준체중, 허리와 엉덩
이 둘레비(Waist Hip Ratio: WHR) 측정 등과 함께 비만의 측정 
방식 중 하나로  대체로 관련 연구들에서는 키와 몸무게에 대한 보
고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조작화한 체질량지수가 많이 활용된다(이
주연 외, 2014; 이상록 외, 2011; 정익중 외, 2011). 체질량 지수
는 신장을 기준으로 하여 체중의 산정을 통해 체형을 평가하는 측
정방식으로 계산이 용이할 뿐 아니라 체내지방량과도 0.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지녀 측정도구로서 신뢰도가 높으며(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4), 질병이환율 및 사망률 
등과도 높은 관련성을 보이기 때문에 널리 활용되는 비만 관련 측
정치이다(Dietz & Bellizzi, 1999). 또한 체질량지수는 신체의 크기 
및 체형에 대한 참고치로도 활용된다(Harris et al., 2008).
체질량지수의 활용은 크게 키와 몸무게를 통해 산출한 후 그대로 
연속변수로 활용하는 방식과 차단점(Cutoff-point)을 활용하여 저
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등으로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이 있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체질량지수를 통해 측정한 체중상태에 따라 차
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집단을 구분하는 방식이 유용하지
만 왜냐하면 이후 비만상태에 있는 개인에게 경고하고, 정상체중상
태로 돌아오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사회적 측면에서는 꼭 정상체중집단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차단점을 활용하여 체질량지수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는 것
보다는 연속변수로 활용하여 가능한 정보를 축약하지 않고 있는 그
대로 분석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우울 등과 같은 정신건강 측면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를 연속변수로 활용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Carpenter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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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이지언, 2011).
높은 체질량지수는 높은 사망률과 연관이 있으며(Bozorganesh, 
2014), 아동시절의 높은 체질량지수는 청소년, 성인기에도 이어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iderpass, 2014). 반대로 체질량지수가 
너무 낮은 저체중군의 경우에도 사망률이 높으며(Bozorganesh, 
2014), 식사횟수가 적거나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가 치우치는 있
는 등 부적절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거나 심하면 거식증을 보고 하
기도 하였다(Kohn & Golden, 2001; 박영숙, 권민경, 2007; 권민
경, 박영숙, 2007).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 집단을 제외한 나머
지 집단을 대상으로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저체중 집단을 구별해야 하는데, 일
괄적인 차단점(Cutoff-point)을 이용하는 성인기와 달리 아동·청
소년기에는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참고치를 이
용하여 비만 수준을 평가한다. 국내에서는 2005년도 신체계측조사
를 바탕으로 2007년도에 ‘소아·청소년 신체발육 표준치’를 제
정하여 비만 판정에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 외, 
2007). 본 연구에서는 ‘2007년 한국소아청소년 성장 도표’에서 
정한 체질량지수에 따른 기준을 참조하여 저체중군을 전체집단에서 
구분하고 분석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는 저체중군의 경우 신체건
강 자체가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집단으로 생활이 가능한 다른 집
단과는 다른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2.청소년기 체질량지수의 심리사회적 영향
청소년기 체질량지수의 심리사회적 영향은 청소년기 비만이 청소
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청소년기 비만은 성인 
집단에 있어서의 비만과 마찬가지로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
화적 풍토에 따른 편견과 차별로 인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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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청소년의 비만이 미치는 악영향은 높은 체
질량지수와 부정적인 결과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통해 뒷받침되
어왔다. 높은 체질량지수는 단기적으로는 청소년기의 낮은 자존감, 
높은 우울, 낮은 학업성취, 낮은 신체상 등과 같이 청소년기의 중요
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며(이옥진 외, 2005; 이상록 외, 2011), 장
기적으로는 청소년기 이후의 생애주기인 청장년기의 취업, 소득, 혼
인상태, 빈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Gortmarker et 
al., 1993).
이렇듯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삼아 측정되는 비만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체질량지수가 높은 개인은 그렇
지 않은 개인에 비해 눈에 띄게 구별이 되며, 타인으로부터 부정적
인 피드백을 받는 요인이기 때문이다(Crocker, Cornwell, & 
Major, 1993). 비만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이유로는 첫째, 건
강측면에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다이어트와 체중조절에 대한 사
회적 압력이 존재하며, 둘째, 광고 등을 통해 비만이 비(非)감염성 
질병라는 인식이 형성되어,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의 노
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회적 시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임인숙 
외, 2012). 이러한 시선은 현대사회에서 이상적 신체 기준의 범위
를 벗어난 개인들이 부정적 피드백과 사회적 배척을 경험하며
(Rodin et al., 1989), 특히 비만한 개인은 타인들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현상으로 나타난다(Crocker et al., 1993). 이상적 
신체에 대한 사회문화적 기준은 부와 다산을 상징하는 통통한 체형
에서 절제와 세련됨을 상징하는 마른 체형으로 바뀌었고(Kwan, 
2009), 이로 인해 정상체중을 벗어나는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 평가는 개인
의 외모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자아존중감의 감소로 이어져(Stewart 
& Brook, 1993)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시대와 사회가 설정한 외모 기준을 만족하는 몸은 경제자본
이나 사회자본으로 전환이 가능한 일종의 자원으로서 활용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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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인정받는 외모를 가진 여성들이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 
계층 상향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동료 및 친구로부터 인기
를 얻으며, 법정에서 호의적인 판결을 받는 등 타인의 도움을 더 많
이 받는 경향이 있다(Synnott, 1990; 임인숙, 2004). 외모로 인해 
이득을 보는 현상은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김혜균 외, 
2014). 이러한 ‘육체자본’의 효과는 물질적 차원뿐만 아니라 자
아존중감이나 통제감, 자신감 회복 등과 같은 심리적 차원으로도 나
타난다(임인숙, 2004; 임인숙, 2005). 육체적 매력을 갖추는 것이 
물질적으로나 자아존중감이나 통제감, 또는 자신감과 같은 내적자원
의 측면으로나 도움이 된다는 점은 역으로 정상체중에서 벗어난 비
만 혹은 과체중에 속한 사람이 물질적 차원 및 심리적 차원에서 불
이익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높은 체질량지수는 개인의 부정적 결과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Davillas, Benzeval, & Kumari, 
2016), 몇몇 연구에서 높은 체질량지수가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다(Crips & McGuiness, 1976; Jansen, 
Havermans, Nederkoorn, & Roefs, 2008). 이를 행복한 지방
(Jolly Fat)이론이라 하는데, Crips & McGuiness(1976)에 따르면 
체질량지수를 기준으로 분류한 상대적 체중에서 정상체중군에 비해 
비만군에서 불안과 우울 증상의 수가 적었으며, Jansen 외(2008)
에서도 체질량지수에 따라서 부정적 감정(Negative affect)이 높지 
않았다. 특히 Jansen 외(2008)에서는 부정적 감정이 체질량지수 
자체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지만 신체와 관련한 걱정
(Body-related worrying)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우울이나 불안 등과 같은 정신건강 상의 위험이 체질량지
수 자체에 의해 증가하기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외모에 대
한 기준에 의해 개인이 자신의 체질량지수를 판단하여 정신건강 상
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Jansen 외
(2008)를 제외한 다른 논문에서는 단순히 체질량지수, 체질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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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한 체중군 분류 등을 모형에 투입하였고(Carpenter et 
al, 2000; Grossel et al, 2004), 그 결과 체질량지수의 영향과 사
회문화적 기준에 따른 체질량지수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 미치는 영
향을 분리하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체의 객관적
인 상태인 체질량지수와 이러한 신체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외모불
만족을 한 모형에 투입하여 체질량지수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리하여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형
성된 이상적 외모의 기준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개인의 인식과 더불
어 외형적으로 드러난 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수 있다
는 점 때문에 체질량지수의 심리사회적 영향이 발생한다. 즉, 체질
량지수의 심리사회적 영향은 개인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단 체질량지수가 높은 사람은 성격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정신
건강 측면에서 나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
질량지수와 외모불만족을 같은 모형에 투입하여 체질량지수 자체와 
체질량지수에 대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저체중군은 정상체중 및 그 이상의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저체중군은 영양실조와 같은 신체적 증상 및 거식증과 같은 정신증
적 특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Carpenter et al, 2000; 권민경, 박영
숙, 2007), 저체중군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에 있어서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외모만족도가 낮아지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며,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는 모형을 구성한다.
이러한 체질량지수의 심리사회적 영향은 고등학생에 있어서도 유
사하게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
적 기준을 가장 많이 수용하며(이미숙, 2008), 이렇게 수용한 이상
적 외모의 기준과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비교할 수 있고 자신의 
몸이 사회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예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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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모만족도
외모만족도(Appearance Satisfaction)는 용모와 관련된 겉모습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로서(김균량 외, 2008) 스스로의 외모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와 타인이 자신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평가이다. 외모만족도는 한 문항으로 평가하기
도 하나(조혜란 외, 2007), 신체 각 부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세세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여 묻기도 한다(한준상 외, 2000). 한
준상 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불만이 많은 신체부위는 
키, 몸무게, 다리, 치아 등으로 나타났고, 이상적인 신체상은 전반적
으로 날씬한 몸매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모만족도는 신체적 상황으로만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선
행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기와 같이 신체가 불안한 상황일 때 외모 
만족도가 낮고, 남녀 모두 사회계층이나 생활수준이 높고 학교성적
이 높을수록 외모만족도가 높았다(한준상 외, 2000). 또한 외모에 
대한 만족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경감시키는 통제감으로 연결되며, 
외모만족도가 높을수록 자기표현이 증가하거나 대인불안이 낮았다
(한준상 외, 2000). 즉 높은 외모만족도는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외모는 신체이미지와 의복을 포함한 시각에 감지되는 총체를 
의미하므로, “문화적으로 규정된 이상적 신체의 형태 및 크기를 바
탕으로 자신의 신체가 지닌 형태 및 크기를 판정한 것”을 의미하는 
신체상을 포함한다(조혜란 외, 2007). 따라서 외모만족도는 “개인
이 자신의 신체 크기 및 모양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정도”인 
신체상만족도(Body Image Satisfaction)를 포함한다(Hearterton 
& Hebl, 1998). 신체상만족도는 이상적 신체상과 자신의 신체상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자신의 신체상과 이상적 신체
상이 가까울수록 신체상만족도는 높아진다. 그리고 자신의 신체상이 
이상적 신체상과 불일치할수록 신체상만족도는 낮아진다(Fur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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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dmin, & Sneade, 2002). 그런데 이상적 신체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타인을 기준으로 삼거나 혹은 타인
이 높게 평가하는 상태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여 정해진다
(Lennon et al., 1999). 따라서 개인이 그 시대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기 때문에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현대 사회의 이상적 신체 기준은 ‘날씬함’
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Rhode, 2010),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이상적인 몸매와 자신의 몸매 사이의 괴리를 느끼고 신체상만족도
가 낮을 것이며, 낮은 신체상만족도는 낮은 외모만족도로 이어져 결
국 체질량지수에 따라 외모만족도가 체계적으로 차이가 나게 된다.
여고생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신체불만족 정도가 높았다(김정민 외, 2008). 초등학교 고학년 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만이 스스로의 신체에 대한 태도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유생열, 2011). 또한 측정된 객관적 비
만뿐만 아니라 체형에 대해서 ‘뚱뚱하다’라고 인식하는 집단의 
체형만족도가 낮았으며(연지영 외, 2013), 해외연구에서도 비만군
과 비(非)비만군 여학생 사이의 비교를 통해 비만한 경우 자신의 
신체에 대해 불만족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Moore, 1993). 
초등 및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체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더 높다는 보고도 있
다(TerBogt et al, 2006).
이렇듯 자신의 신체 상태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형성된 외모만족
도는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자신이 원하는 외모에 도달하
지 못할 경우 개인이 느끼는 상실감이 커져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심리사회적 
건강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Clarke, Griffin, & PACC Research 
Team, 2008; McLaren & Kuh, 2004). 국내연구에서도 낮은 외
모만족도는 20세 성인 여성의 낮은 자아존중감, 높은 우울, 낮은 삶
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고(박영례 외, 2009), 중학생 대상의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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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체형에 대해 불만족할 때,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으
며(이진숙 외, 2012), 정상체중 내에서도 자신을 과체중으로 인식
하거나 저체중으로 인식할 때 체형만족도가 낮았으며, 자아존중감의 
하락으로 이어졌다(이주연, 유조안, 2015).
외모만족도가 체질량지수의 영향을 받으며,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내재화 문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은 고등학생 집단에서도 나타날 것
이다. 왜냐하면 고등학생 집단은 사회에 형성된 외모의 기준을 수용
하고 있어(이미숙, 2008) 자신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 인지적 평가
를 내릴 수 있으며,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수립
하고(김정민 외, 2008; Festinger, 1954), 이러한 비교의 결과가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TerBogt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 측정치인 체질량지수에 따른 신체 크기 및 
형태의 전반적인 차이가 1차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작용하여 2차 스
트레스 요인인 외모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스트
레스 요인이 스트레스의 발현인 고등학생의 내재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또한 스트레스 요인이 내재화 수준에 영향을 미
치는 과정에서 내적자원이 역할을 하는지, 위의 모든 과정에서 성별
에 따른 차이는 없는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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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자아존중감
청소년의 정신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응을 증진하는데 관
련된 요인으로는 학교 환경, 다양한 활동시간 참여, 임파워먼트, 가
족의 지지 등과 같은 개인 외적 요인과 사회성 관련 능력, 긍정적 
자아존중감 등과 같은 개인 내적 요인이 있다. 이런 내적 요인들 중
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가 자아확립의 과업을 달성해야하는 
시기라는 점(Erikson, 1994)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초기에 “실제 개인의 성과와 개인의 목표 혹은 열
망 사이의 상대적인 균형 수준”(James, 1890)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정의는 이후 “자아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
도”(Rosenberg, 1965)로 이어졌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자신
의 흠이나 단점을 인정하지만, 자아존중감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자신의 약점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고, 스스로 
부족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Rosenberg, 
1979; Baumeister, 1997a).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에게서도 나타
나며(Lerner & Galambos, 1998)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시
기의 중요한 내적자원으로 기능한다. 
자아존중감이 청소년 연구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다루어지는 이유
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그 자체로 바람직한 상태이며, 개인이 경험하
는 부정적인 사건의 영향을 보호(Protect) 및 완충(Buffer)하고
(Zeigler-Hill, 2013), 긍정적인 발달산물의 달성을 촉진하기 때문
이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생애주기에 따라 주변 환경과의 상
호작용을 통해서 그 수준이 변화하기 때문에(Crocker & Wolfe, 
2001; 정익중, 2007),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분
석하는 것은 청소년의 주요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강기정 외, 
2003; 김영숙, 2011)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
하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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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13), 건강행동(이상균, 2015), 주관적 삶의 질(황혜원, 
2011), 학업성취(박현선 외, 2011) 등의 긍정적 발달산물과 정적
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울 및 자살 사고 등의 정신건강 문제와 
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혜정 등, 2014).
이렇듯 청소년기의 내적자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아존중
감은 체질량지수 및 외모만족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왜냐하면 자아존중감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이면서
(Baumeister, 1997b), 자기 수용의 과정이기 때문이다(Wells & 
Marwell, 1976; 장선철 외, 2004에서 재인용). 해외연구에서도 외
모나 신체만족도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요인으로나타났다(Harter, 1990). 국내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
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며(이상록, 김진희, 2011), 신체에 
대한 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현상에 대해 초등학생
(이주연 외, 2014), 중학생(이지은 외, 2012), 고등학생(고애란 
외, 1996; 심정은 외, 1997)에서 나타나 아동·청소년 전 연령대에
서 이상적 신체와 자신의 신체 사이의 괴리 및 이러한 괴리에 따른 
불만족이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과 연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을 객관적인 체질량지수와 주관적으로 
인지된 외모불만족이라는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자신에 대한 평가이자 청소년의 내적자원으로 본다. 이를 통해 자아
존중감을 스트레스 과정모델에서의 중재요인으로써 활용한다. 자아
존중감이 중재요인으로서 스트레스요인이 스트레스의 발현에 미치
는 영향을 매개한다면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할 때, 청소년의 내재화 
수준을 위해 개입해야 할 지점에 대해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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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외모 관련 스트레스에 있어서 성별 차이
체질량지수 및 체형불만족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과정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 및 보
상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로 설명된다.
체질량지수의 사회심리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여성을 중심으로 이
루어져 왔다. 이는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몸 관리 유
행이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임인숙, 2004). 대중
매체는 마른 몸 이미지를 대량생산함으로써 미적 기준을 획일화시
키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며(Rhode, 2010), ‘여성다운 여성’이 되
고 싶은 여성들은 잡지, TV 등의 여러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표준
화된 시각 이미지를 통해서 여성성의 규범을 습득한다(임인숙, 
2004). 이렇게 시대와 사회가 설정한 여성미를 구현한 몸은 경제자
본이나 사회자본으로도 전환이 가능한 일종의 자원으로서 활용가치
가 있다. 즉, 아름다운 성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여성들에 대한 차
별적 보상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여성들의 자
발적인 몸 관리를 이끌어내는 기제다. 실제로 여성들은 능력뿐만 아
니라 외모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선발되며 결혼 등과 같은 제도
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임인숙, 2003). 이러한 
양상은 남성도 사회적으로 이상화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취약한 
외모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남성의 외모불
안 지대는 미팅나 연애 등 비교적 사적인 이성관계로 국한되며, 결
혼과 같은 공식적이며 제도화된 이성관계나 취업과 같은 공적 영역
의 경우에는 외모보다 능력이 우선된다는 점(임인숙, 2005)에서 여
성과 차이가 있다. 외모 관리에 대한 사회적 압박 및 보상에 있어서 
성별 차이를 고려할 때, 체질량지수라는 객관적 스트레스요인이 외
모불만족이라는 주관적 스트레스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남성
에 비해 크고, 스트레스요인이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정도 또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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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 사회적으로 형성된 이상적 신체상을 수용하고 있
으며(이미숙, 2008), 여자 청소년이 외모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미숙, 2012) 성인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
난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스트레스요인으로서 체질
량지수의 영향이 여자 고등학생에게서 더 크게 나타나 남자 고등학
생에 비해 여자 고등학생의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에 미치는 영
향이 크고,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는 정도 또한 크며 결과적으로 내
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이론적인 접
근이 아직 부족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인 수준에서 체질량지
수에 따른 스트레스 과정모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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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내재화 문제와 연관이 있는 기타요인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자 성별 및 연령을 
사용하고,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하고자 주관적 경제수준을 사용한
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체질량지수(임희진 외, 2009), 외모만
족도(장선철 외, 2004), 자아존중감이 낮으며(이지은 외, 2012), 
우울 수준이 높은 것(남수정 외, 2012)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소년 
집단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체질량지수가 높고,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희진 외, 2009). 연령의 영향은 자료의 한계
로 학년을 통해 통제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연구의 종속변수인 우울 및 불안이 높으므로(이정선 외, 2012), 주
관적 사회경제수준에 따른 응답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수준의 영
향을 통제한다.
추가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내재화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진 학업 성적, 가족관계, 또래관계를 통제변수로 투
입한다. 이는 고등학생 시기의 특성상 학업이나 가족, 또래 관계에
서 오는 스트레스를 함께 고려했을 때, 체질량지수 및 외모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통제변
수가 없는 모형에서 체질량지수 및 외모만족도가 내재화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경우, 체질량지수 및 외모로 인한 스트
레스가 고민거리라고 할 근거는 되지만 사회복지적인 개입지점으로
서 고려되어야할 근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정한 체질량지수 및 외모만족도가 내
재화 문제에 미치는 과정을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면서 확인하고자 성별 및 사회경제적 수준을 
통제하며, 체질량지수 및 외모만족도가 미치는 영향이 고등학생 시
기의 다른 스트레스 요인과 함께 고려했을 때에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지 보고자 주관적 학업 성적을 통해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가족
관계의 질을 통해 가족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또래관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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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을 통해 친구로 인한 스트레스를 모형에 투입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개념적으로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과 연
령, 그리고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스
트레스요인, 학업관련 스트레스요인, 가족관련 스트레스요인, 또래관
련 스트레스요인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연령
은 학년으로, 경제적 스트레스요인은 주관적인 경제수준, 학업관련 
스트레스요인은 주관적 학업성적, 가족관련 스트레스요인은 가족관
계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 또래관련 스트레스요인은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응답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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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제1절 연구모형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입각하여 체질량지수, 외모만족도가 고등학
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에 대
해 살펴본다. 이후 이상적 외형을 달성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압박 
및 보상이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기존 연구의 논의에 따라 성별에 
따른 차이를 탐색적으로 살펴본다. 개념적 연구모형은 <그림2>와 
같다.
정리하면 본 연구 모형에서 종속변수는 내재화 문제 수준이고, 독
립변수는 체질량지수이며, 매개변수는 외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이
다. 또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엄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정신건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연령, 경제수준, 
학업성적, 가족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
다. 한편,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가 남녀 집단에서 서로 다르게 나





 위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가설의 형
태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
(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
요인)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1-1.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을 것이
다.
연구가설1-2.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을 것이
다.
연구가설1-3.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문제 수준 변량
의 일정 부분이 외모불만족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문제 2]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
(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
요인)이 자아존중감(내적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가설2-1.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연구가설2-2.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연구문제 3]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
(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
요인)이 고등학생 시기의 내재화 문제 수준(스트레
스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내적자원)에 
의해 매개되는가?
연구가설2-1.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
분이 외모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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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2-1-1.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분이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2-1-2.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분이 외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의한 연속
매개로 설명될 것이다.
연구가설2-2. 외모불만족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
분이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2010년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YPI)이 2010년을 기준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초등학교 4
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집락
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구체적인 표집과정은 다음과 같
다.‘2009년 교육통계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모집단을 교급에 따
라 초등학교, 중학교, 인문계 및 전문계 고등학교로 나누고 12개 지
역으로 분류하였다. 표집을 위해 1차 추출단위를 학교로, 2차 추출
단위를 학급으로, 3차 추출단위를 학생으로 하고 학교별 학생 수를 
반영하여 규모비례확률표집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PPS)을 적용하였다. 이후 학교당 1개 학급을 선정하여 해당 학급 
내의 학생을 전수 조사하였다(최인재, 2010).
표본으로 선정된 9,844명의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10년 
6월 21일에서 7월 22일 기간 사이에 학급단위 자기기입식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표본은 초등학교 고학년 2,657명
(26.9%), 중학생 3,254명(33.1%), 일반계와 전문계를 포함한 고
등학생 3,933명(40.0%), 총 9,844명이었다. 이 중 여자청소년은 
4,784명(48.6%)이고, 남자청소년은 5,060명(51.4%)이다(최인재, 
2010). 본 연구에서는 주요변수인 BMI산출을 위해 필요한 키와 몸
무게에 응답한 학생 중 저체중군을 제외한 고등학생의 응답을 분석
에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에 포함될 고등학생은 3,620명(남 1,893
명, 여 1,727명)이다. 고등학생만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이유는 2차 
성징이 완료된 시기이며, 자아정체감 형성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확
립이 필요한 시기이고, 아동·청소년 전체 시기 중 내재화 문제 수
준이 가장 높은 때이기 때문이다.
- 39 -
제2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종속변수 : 내재화 문제
청소년의 정신건강지표로는 우울, 불안, 자살 생각, 스트레스, 비
행 등 여러가지가 있으나(최인재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기의 정신건강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척도로 알려진 우울 및 불안을 
활용한다(오경자 외, 199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 및 불안 척도는 Achenbach(1991)가 
개발한 것을 오경자 등(1997)이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
도(Korean-Youth Self Report, K-YSR)를 구성하는 119문항 중 
불안 및 우울 요인에 해당하는 7문항이다. 본래 불안 및 우울 요인
에 해당하는 문항은 13문항이나 ‘2010년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조
사’에서는 1)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수정사항 검토 및 내용타당도 
검증, 2)예비조사 실시, 3)예비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검토, 
4)전문가 자문 및 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7문항으로 축소하여 척
도로 사용하였다(최인재, 2010).
 우울 문항에는 우울증 환자의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고, 불안 문
항에는 초조, 신경과민, 두려움 및 불안 관련 주요한 증세를 포함하
고 있다. 각 측정도구들은 각 문항에 대해 3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
다=0점, 가끔 그렇다=1, 자주 그렇다=2)로 구성되었다([표1] 참
고).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및 불안 정도가 심함을 의미
하도록 코딩한 뒤, 잠재변수화한다. 같은 문항을 사용한 선행연구에
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8이었으며(김성수, 








내재화3 허무한 느낌이 든다
불안감
내재화4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
내재화5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하다
내재화6 긴장이 된다
내재화7 심장(가슴)이 마구 뛴다
[표1] 내재화 문제 측정문항
2. 독립변수
  1)체질량지수
독립변수인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는 응답자 스스
로 보고한 체중과 신장을 이용하여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였으며, 
값이 클수록 체질량지수가 높다.
체질량지수(BMI) = 몸무게(Kg) ÷ ⎨신장(m) × 신장(m)⎬
일반적으로 계산값이 18.5 미만일 때를 저체중, 18.5에서 22.9일 
때를 정상체중, 23에서 25 미만일 때를 경도비만, 25이상 30미만
인 경우 중등도비만, 30 이상인 경우 고도비만으로 본다
(WHO/IASO/IOTF, 2000). 단, 위의 기준은 성인에 적용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질량지수를 활용하여 
95백분위수 이상일 경우 비만, 85∼95백분위수 사이일 경우 비만
의 고위험군으로 간주하며, 15백분위수 이하인 경우 저체중으로 보
고하며 나머지 15백분위수 초과 85백분위수 미만의 경우에는 표준
범위내로 간주한다. 본 연구에서는‘2007년 한국 소아청소년 성장
도표’에서 제시하는 성별·연령별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BMI가 5백분위수 미만을 저체중으로 분류하였다. 그리
고 저체중 집단은 영양부족 및 허약 등과 같은 신체적 질환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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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으로 분류되어 다른 집단과는 따로 분석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
체중 집단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집단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외모불만족
외모만족도는 신체 각 부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
로 구해지기도 하지만(한준상 외, 2000), 전반적인 외모 혹은 신체
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 한 문항을 통해 측정된다(이주연 외, 
2014; 노혜정 외, 2011; 정익중 외, 2011). 2010년 청소년 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자신의 체형(몸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외모만족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만족하지 못하는 편이다, 3=보통이다, 4=만족하는 편이다, 5=
매우 만족한다)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모만
족도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을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체형 및 몸매에 불만족한 정도가 높도록 조작화한다.
3. 매개변수 :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척도를 전병제(1974)가 번안
한 문항 중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문항을 이용한다. 원 척
도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예비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을 고려
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에 해당하는 5문항만이 본조사에 활용되었
다(최인재, 2010).
각 문항은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
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으며, 척도의 신뢰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자아존중감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자아존중감3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
자아존중감4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자아존중감5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표2] 자아존중감 측정문항
4. 통제변수 :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성적수준, 가족관계
의 질, 또래와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로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수준, 주관적 
성적수준, 가족관계의 질, 또래와의 관계를 활용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인 성별의 경우, 남성(0), 여성(1)으로 나눌 것
이다. 연령은 생년월일을 측정한 문항이 없어 학년으로 갈음하였다. 
고등학생 집단이므로 1~3학년 사이에 연구대상이 모두 포함되었다. 
더미변수로 사용하지 않고, 연속변수로 사용하는 것은 집단 간 차이
를 보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 아니며 학년 간 차이를 설명
할 이론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환경을 의미하는 변수로 주관적 경제수준을 
활용한다. 주관적 경제수준은 ‘귀하의 가정형편(경제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통해 리커트식 7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 수록 소득수준이 높도록 조작화한다.
주관적 성적수준은 ‘반에서 학업성적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이다. 5점 척도(1=매우 못하
는 수준, 2=못하는 수준, 3=중간, 4=잘하는 수준, 5=매우 잘 하
는 수준)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
는 자신의 성적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조작화한다. 이를 통해 주관적 
성적수준이 높을 수록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지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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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하였다.
가족관계의 질은 5문항의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
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표
3] 참고), 점수가 높을 수록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가족관계
의 질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잠재변수화한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참고로 가족관계의 질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911로 나타났다.
또래와의 관계는 3문항의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
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
가 높을 수록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또래와의 관계가 좋음을 
의미하도록 잠재변수화한다. 이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덧붙여서 또래와의 관계를 측정한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는 .838로 나타났다([표3] 참고).
구분 문항
가족관계의 질
가족관계1 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껴준다
가족관계2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
가족관계3 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
가족관계4 우리 가족은 서로 친하다
가족관계5 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많다
또래와의 관계
또래관계1 학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
또래관계2 학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또래관계3
나는 쉬는 시간에 혼자 있기보다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빈도분석,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며 동시에 자료가 구조방
정식을 통해 분석하기에 적합한지 살펴본 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
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다. 이
후 구조방정식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 및 매개경로의 유의도 등을 
살펴본다. 전체집단에 대한 구조모형을 분석한 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을 진행한다. 다중집단분석에서
는 측정모형 동질성 검증을 한 다음 구조모형 동질성 검증을 하는 
접근을 취한다(배병렬, 2011).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초 통계분석
은 SPSS21, 구조방정식에 기반한 분석은 AMOS 21을 이용했다.
2. 구조방정식 분석의 필요성
구조방정식 분석은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고 개발할 때 매우 적절
한 방법으로, 측정변수를 통해 잠재변수를 추정하면서 모형의 전반
적인 적합도에 대한 추리통계가 가능하며, 변수들 사이의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 총효과를 분석하여 복잡한 변수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
로 제시하는데 적합하다(Hair et al, 2006). 따라서 스트레스 과정
모델의 다양한 경로를 분석해야하는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적합한 
기법이다. 
기존 통계기법에 비해 구조방정식이 분석방법으로서 갖는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구조방정식 분석은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변수와 변
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회귀분석 등의 기존 분석에서는 
모형에 투입할 변수에 대한 신뢰도를 계산한 후 관례에 따라 신뢰
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뢰도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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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력을 가지지 못하는 변수를 제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선
정된 각 측정값에 대한 오류가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분석 시 측
정오차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배병렬, 2011). 반면에 
구조방정식 분석은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다중 지표들이 지니는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고, 측정오차와 구조
오차를 포함하여 모형의 구조를 기존 통계분석에 비해 수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이학식, 임지훈, 2011).
둘째, 구조방정식 분석은 이론 모형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
다(Hair et al, 2006). 기존 회귀분석 등에서는 연구모형이 종속변
수의 변량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지에 따라 설명력을 계산할 수는 
있었지만 이러한 설명력에 대한 유의도 검정은 따로 실시하지 않았
다. 그러나 구조방정식 분석에서는 연구모형이 실제 자료에 얼마나 
부합되는지 유의도 검정 등을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셋째, 구조방정식 분석은 매개변수의 사용이 기존 통계방법에 비
해 용이하다(배령렬, 2011). 매개변수는 특성상 모형에서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데, 회귀분석의 경우 한 변수가 
독립변수 혹은 종속변수로서만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함께 평가하기 어렵다(Hair 
et al, 2006). 그러나 구조방정식 분석은 다수의 매개변수를 포함하
여 한번에 분석이 가능하며, 나아가 구조오차와 측정오차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의 연속매개효과 혹은 병렬매개효과를 파악하
는데 유용하다(Galmonte, & Actis-Grosso, 2015).
3.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분석 방법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사도구로 사용한 변수 간의 경로를 파
악하기 위한 구조방정식을 통한 분석을 실시한다. 모수의 추정방법
은 결측치를 추정한 상태에서 분석을 하는 완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method, FIML)을 사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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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절차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의 개념적 측정이 적절한지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고, 잠재변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는 2단계 접근방법(two-step analysis)에 의해 분석을 실시
한다(배병렬, 2011).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카이제곱
(χ²)통계량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같은 절대적합지수와 IFI(Incremental fit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같은 증분적합지수를 이용하여 종합
적으로 판단한다(홍세희, 2000). 각 적합도 지수의 적합기준은 증
분적합지수의 경우 .9 이상은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RMSEA는 .08 이하는 괜찮은 적합도이며, .05보다 낮은 경우에는 
좋은 적합도로 볼 수 있다(Browne & Cudeck, 1993). 그리고 간
접효과의 유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붓스트랩(bootstrap)을 1000회 
실시하고 95% 신뢰구간(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을 
구하였다. 붓스트랩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단일대치
법 중에서 결측이 있는 변수의 값을 다른 변수들의 특성을 고려해
서 평균을 추정하여 분석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결측치를 대체하였다. 이를 통해 결측치 처리로 인해 유의
한 결과가 과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수의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
타내고자 하였다(배병렬, 2011). 그런데 연구모형에서 매개경로 중 
‘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으로 
이어지는 연속매개 경로 등이 있으므로 AMOS에서 기본적으로 제
공하는 간접효과의 유의도 검증으로는 검증이 어렵다. 따라서 팬텀
변수를 활용하여 특정 간접효과(specific indirect effect)에 대한 
유의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팬텀변수는 가상의 변수로서 모델적합도 
및 모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원하는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Macho & Lederman, 2011). 팬텀변수의 이용을 
위해서는 관심있는 경로의 매개변수 및 최종종속변수의 수만큼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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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잠재변수를 만들어 직접효과로 서로 연결해야 한다. 예를 들
어,‘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에 
대해서 팬텀변수를 통해 분석하는 경우, 외모불만족, 자아존중감, 내
재화 문제 수준에 해당하는 잠재변수를 새롭게 만든 후 체질량지수
와 외모불만족, 외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
제 수준을 직접효과로 서로 연결해야한다. 잠재변수를 형성하여 원
모형을 복제한 후 새롭게 만들어진 경로계수 이름과 원모형의 경로
계수 이름을 동일하게 설정하여 각각의 경로계수가 동일한 값이 되
도록 제약한다. 이후에는 분석을 통해 간접효과의 계수 및 유의도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Macho & Lederman, 2011). 본 연구에서 팬
텀변수를 활용하여 검증하려는 경로는 4개 경로이다([표4]참고).
경로 관련가설
특정간접경로1 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내재화 가설 1-3
특정간접경로2 체질량지수→자아존중감→내재화 가설 2-1-1
특정간접경로3 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자아존중감→내재화 가설 2-1-2




제1절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1.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5]와 같다. 연구 대상의 내
재화 수준은 평균 0.418점에서 1.015점으로 중위값보다 낮은 수준
이었고, 체질량지수는 평균 21.302로 나타났다. 연구대상의 자아존
중감은 평균 1.723점에서 1.996점으로 중위값보다 높은 수준이었
다. 연구대상 중 남성은 1893명(52.3%), 여성은 1727(47.7%) 이
었고, 1학년 1257명(35.4%), 2학년 1181명(33.2%), 3학년 1116
명(31.4%)이었다. 연구대상이 응답한 주관적 경제수준은 평균 
3.923점으로 중위값(4점)과 비슷하였다. 연구대상이 응답한 주관적 
학업성적은 평균 2.830점으로 중위값(2.5점)보다 조금 높았다. 연
구대상이 응답한 가족과의 관계는 평균 2.914점에서 3.128점으로 
중위값(2.5점)보다 조금 높았다.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균 
3.042점에서 3.117점으로 중위값(2.5점)보다 높은 응답이 나타났
다.
다음으로 구조방정식을 실행하기에 본 자료가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하였다. 각 변인의 일변
량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비대칭성 
정도를 의미하는 왜도와 정규분포곡선에 대해 분포의 중간이나 꼬
리에 있는 점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를 보여주는 첨도를 
살펴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5]에서 처럼 모든 변수에서 왜도
는 절대값이 3 미만, 첨도는 10미만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
















내재화1 0~3 0.789(0.783) .865 .456 18(0.51)
내재화2 0~3 0.975(0.817) .633 .009 17(0.48)
내재화3 0~3 1.015(0.875) .599 -.297 22(0.62)
내재화4 0~3 0.887(0.861) .725 -.173 23(0.65)
내재화5 0~3 0.629(0.820) 1.214 .781 20(0.56)
내재화6 0~3 0.678(0.795) 1.047 .546 24(0.68)




















자아존중감1 0~3 1.916(0.755) -.446 .056 7(0.20)
자아존중감2 0~3 1.827(0.745) -.311 -.100 6(0.17)
자아존중감3 0~3 1.996(0.690) -.521 .612 8(0.23)
자아존중감4 0~3 1.858(0.770) -.328 -.203 9(0.25)
자아존중감5 0~3 1.723(0.795) -.249 -.339 6(0.17)




















학년 1~3 1.962(0.816) .073 -1.496 0(0.00)
경제수준 1~7 3.923(1.111) -.127 .256 23(0.65)









1~4 3.062(0.684) -.540 .650 8(0.23)
가족관계
의 질2
1~4 2.806(0.825) -.252 -.505 9(0.25)
가족관계
의 질3
1~4 2.914(0.734) -.438 .158 13(0.37)
가족관계
의 질4
1~4 3.128(0.721) -.600 .337 11(0.31)
가족관계
의 질5









1~4 3.117(0.731) -.743 .772 10(0.28)
또래와의 
관계2
1~4 3.042(0.722) -.624 .606 11(0.31)
또래와의 
관계3
1~4 3.071(0.705) -.556 .492 9(0.25)
[표5]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계속)
2. 성별에 따른 차이
성별에 따른 주요변수의 차이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먼저 내
재화 수준 문제에 대해서 모든 문항에서 여학생 답변의 평균이 남
학생 답변의 평균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체질량지수의 경우, 남학
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체형불만족은 여학생이 남
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외
모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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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가 있다’의 문
항에 대해서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고,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
다고 생각한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란 문항의 응답
은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관계의 질에 대
한 문항에서‘우리 가족은 서로를 아껴준다’,‘우리 가족은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준다’,‘우리 가족은 서로에게 일어나는 일
에 관심이 많다’란 항목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
았고, ‘우리 가족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우리 가
족은 서로 친하다’란 문항의 응답은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
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는 ‘학
교에 내가 믿고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있다’에서 여학생이 남학생
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것 외에 다른 문항에서는 성별에 따른 응















내재화1 0.641(0.764) 0.951(0.769) -11.983***
내재화2 0.767(0.782) 1.206(0.794) -16.561***
내재화3 0.883(0.843) 1.162(0.883) -9.577***
내재화4 0.740(0.820) 1.048(0.871) -10.776***
내재화5 0.483(0.744) 0.790(0.866) -11.237***
내재화6 0.604(0.767) 0.761(0.814) -5.910***
















자아존중감1 1.902(0.768) 1.927(0.738) -.986
자아존중감2 1.861(0.763) 1.785(0.724) 3.066**
자아존중감3 1.988(0.704) 2.005(0.672) -.735
자아존중감4 1.915(0.773) 1.790(0.761) 4.848***







학년 1.952(0.807) 1.973(0.827) -.997
경제수준 3.981(1.159) 3.859(1.055) 3.263**







가족관계의 질1 3.065(0.693) 3.054(0.678) .497
가족관계의 질2 2.773(0.825) 2.840(0.826) -2.400*
가족관계의 질3 2.919(0.737) 2.908(0.732) .426
가족관계의 질4 3.104(0.733) 3.154(0.709) -2.073*







또래와의 관계1 3.081(0.736) 3.157(0.723) -3.111**
또래와의 관계2 3.031(0.728) 3.054(0.717) -.950
또래와의 관계3 3.051(0.731) 3.091(0.678) -1.695
*p<.05, **p<.01,***p<.001




변수들 간의 관계를 설정한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다수의 
측정변수로 관측된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 가족관계의 질, 또래와
의 관계를 각각 잠재변수화하고 측정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그림
3> 참고). 특히 또래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변수가 3개라 독립적으
로 확인적 요인분석이 불가능하여 Full-path correlation을 이용하
였다. 이 네 개의 잠재변수로 구성된 측정모형에 대해 확인적요인분
석을 실시한 결과, 표본크기에 민감한 χ²값(χ²=2338.118, 
df=164, p<.001)이 유의하였으나 RMSEA는 .08이하로 수용 가능
한 수준이었으며(RMSEA=.061), 증분적합지수인 IFI 및 CFI는 수
용권장수준인 .90이상으로 나타나(IFI=.941, CFI=.963) 본 연구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모형은 아래 <그림4>와 같았으며, 구조
모형의 경로계수를 추정하여 [표8]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
도는 χ²=2802.973(df=260, p<.001), RMSEA=.052, 
IFI=.935, CFI=.935로 나타났다. 비록 χ²가 유의하였지만 
RMSEA는 .052로 .05에 근접하였고, 증분적합지수도 CFI가 .935, 
IFI가 .935로 나타나 수용가능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표7] 참
고).








구조모형의 분석결과를 체형불만족,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8] 참고).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체형불만족이 높았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체형불만족이 높았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체형불만족이 낮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체형불만족이 낮았다. 연령, 가족관계의 질 및 
또래와의 관계는 체형불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각 변수들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체질량지수가 높을수
록 자아존중감이 낮았으나 두 변수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
성이 남성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연령에 따라 자
아존중감 수준의 개인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존중
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또래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
미하게 높았다. 체형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하게 낮
았다.
마지막으로 각 변수와 내재화 수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체질량
지수가 높을수록 내재화수준이 낮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내재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이 높을수록 내
재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내재화 수준이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가족 관계의 질이 높을
수록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또래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았다. 체형불만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 체질량지수 0.060 0.255 0.004 16.182 ***
← 성별(여=1) 0.441 0.310 0.022 19.735 ***
← 연령 0.017 0.019 0.014 1.249 0.212
← 학업성적 -0.035 -0.049 0.011 -3.111 0.002
← 경제수준 -0.041 -0.064 0.010 -3.914 ***
← 가족관계 -0.034 -0.028 0.022 -1.550 0.121




← 체질량지수 -0.003 -0.018 0.003 -1.091 0.275
← 성별(여=1) -0.040 -0.036 0.019 -2.096 0.036
← 연령 0.005 0.008 0.011 0.488 0.626
← 학업성적 0.080 0.142 0.009 8.577 ***
← 경제수준 0.040 0.078 0.009 4.655 ***
← 가족관계 0.228 0.234 0.018 12.374 ***
← 또래관계 0.314 0.291 0.021 14.966 ***
← 외모불만족 -0.104 -0.132 0.014 -7.557 ***
내재화
R²=.182
← 체질량지수 -0.006 -0.034 0.003 -1.945 0.052
← 성별(여=1) 0.214 0.203 0.019 11.306 ***
← 연령 0.043 0.011 0.011 4.036 ***
← 학업성적 0.002 0.004 0.009 0.25 0.802
← 경제수준 0.01 0.022 0.008 1.276 0.202
← 가족관계 -0.079 -0.086 0.018 -4.389 ***
← 또래관계 -0.1 -0.099 0.02 -4.87 ***
← 외모불만족 0.076 0.102 0.013 5.67 ***





전체집단에서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외
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그리고 외모불만족이 
내제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
보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특정 경로별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9] 참조). 
우선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외모불만족
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변수 사
이의 관계를 살펴보고, 붓스트랩을 활용하여 추정한 총간접효과 및 
경로별 특정간접효과를 보겠다.
각각의 변수 사이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본대로([표8] 참조), 체질
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은 높고, 자아존중감은 낮았다. 다음
으로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고, 내재화 문제 수준
은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았다. 각 변수간의 관계가 유의미하므로 총간접효과 및 경로별 특
정간접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을 통해 내재화 문제 수준
에 미치는 총간접효과의 비표준화계수는 0.0066(SE=0.012, 
p<.01)로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각 경로별로 효과
분해를 해보면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을 매개하여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046(SE=0.0010, p<.01)로 나타나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그러나 체질량지수가 자아존
중감을 매개하여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007(SE=0.0007, p>.05)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체
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외모불만족 및 자아
존중감이 연속매개하는 경로에 대한 간접효과를 비표준화계수로 보
면, 0.0013(SE=0.0003, p<.001)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즉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아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아지거나,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고,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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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모불만족이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연속매개되어 결과적으로 내
재화 문제 수준이 높았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에서 예측한 것처
럼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 요인을 불러일으켜 곧바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 
요인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내적자원이 감소하여 결과 변수에 영
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한편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
는 총효과(B=0.0007, SE=0.003)는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지 않았지만 직접효과(B=-0.0059, SE=0.0030)는 p<.05수준
에서 유의미하였다. 직접효과는 간접효과와 부호가 반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외모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이 억제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로모형에 있어서 억제효과(suppression effect)란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의 일종으로 제3의 변수를 도입함으로써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 강화되는 것을 뜻하며, 이때 제3의 
변수는 억제변수라 칭한다. 억제변수를 통한 간접효과는 대개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직접효과와는 그 부호가 상반된다(Cheng 
& Lau, 2008). 어떤 매개변수가 완전매개 하는지, 부분매개 하는
지에 대한 판단을 총효과와 직접효과와의 관계에서 판단하는 것처
럼, 억제효과 역시 총효과와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 사이의 관
계를 통해 정해진다.
억제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체질량지수는 직접효과측면에서는 낮
은 내재화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간접효과측면에서는 내재화 문제
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기준에 
맞추어 체질량지수를 통해 외모불만족의 상승 및 자아존중감의 하
락이 내재화 문제 수준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간접효과의 의미
라면,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 중 간접효과를 
모두 덜어냈을 때에는 오히려 높은 체질량지수가 낮은 내재화 문제 
수준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
제 수준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05수준에서는 유의미하며 체질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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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체질량지수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다는 행복
한 비만(Jolly Fat) 이론에 부합한다(Crisp & McGuiness, 1976; 
Jansen et al, 2008).
다음으로 외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
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각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간접효과를 보겠다. 각각의 변수 사이의 관계는 [표8]에서처럼, 외
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았다. 각 변수간의 관계가 유의미하므로 간접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외모불만족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0220(SE=0.0043, p<.01)로 
.05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한편 외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총효과는 0.0981(SE=0.0146)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직접효과는 0.0773(SE=0.0146)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외모불만족
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외모불만족이 직접적으로 내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만 외모불만족이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로 인해 내재화 문제 수준
이 높아지기도 하였다.
전체집단에서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외
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각 경로별로 분해하
여 살펴본 결과, 체질량지수는 외모불만족을 거쳐서 혹은 외모불만
족과 자아존중감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내재화 문제 수준을 악화시
켰으며,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은 간접효과와는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외모불만족의 경우, 직접
적으로 내재화 문제 수준을 악화시키는 한편,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로 인해 내재화 문제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체질량지수 및 외모불만족은 1차 스트레스 요인 및 2차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내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1차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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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요인인 체질량지수는 2차 스트레스 요인 및 2차 스트레스 요인과 
내적자원을 통해서 내재화 문제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2차 스트레스 요인인 외모불만족은 내재화 문제 수준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내적자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화←체질량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P-value
총효과 0.0007 0.003 0.7653
직접효과 -0.0059* 0.003 0.0331
총간접효과 0.0066** 0.0012 0.0013
간접효과1 특정간접경로1 0.0046** 0.0010 0.0014
간접효과2 특정간접경로2 0.0007 0.0007 0.2253
간접효과3 특정간접경로3 0.0013*** 0.0003 0.0008
내재화←외모불만족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총효과 0.0981** 0.0146 0.0019
직접효과 0.0761** 0.0146 0.0024
간접효과 특정간접경로4 0.0220** 0.0043 0.0012
*p<.05, **p<.01, ***p<.001
*주
특정간접경로1 : 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내재화 문제 수준
특정간접경로2 : 체질량지수→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 
특정간접경로3 : 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 




1) 성별 간 측정동질성 검증 결과
체질량지수 및 외모불만족,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 수준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기에 앞
서, 먼저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검토하였다. 앞에서 분석한 측
정모형에서 모든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남녀 집단에서 각각 동
일히다고 제약한 ‘요인부하량 동일성 제약 모형’과 요인부하량을 
자유롭게 추정한 ‘비제약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고 그 결과를 
[표10]에 제시하였다. 두 모형의 χ²차이 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나(χ²=174.536, Δdf=37, p<.05), 측정동일성 검증에 
있어서도 표본크기가 큰 경우 χ²검증 결과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
게 반응하므로 다른 모형적합도의 값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측정
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홍세희 외, 2007). [표10]에서 
제시하였듯이 두 모형 간에 다른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
으므로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1)χ² 차이검증 Δχ²=174.536 (Δdf=37, p<.05)
[표10] 측정동질성 검증
2)성별 간 다집단 분석 결과
다음으로 구조모형에 대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분석 모형에서 성별은 집단 구분 변수로 활용되었으며, 남학생
(1,893명)과 여학생(1,727명)의 자료를 각각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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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별 집단 간 측정동일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구
조모형 분석 단계에서는 남녀 집단에서 측정변수의 요인부하량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모형의 적합도와 경로계수를 구하였다.
먼저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결과, 표본크기에 민감한 χ²값
(χ²=3042.417, df=525, p<.001)을 제외하고 다른 주요 적합도 지수
는 모두 수용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RMSEA=.037, IFI=.934, 
CFI=.934). 집단별 경로계수의 추정결과와 차이의 임계치(Critical 
Ratio for Difference; CRD)는 [표11]에 제시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외모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을 때에 체
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학업성적
이 높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
록 외모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연령 및 가족관계의 질이 외모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을 때에 체질량지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
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봤을 때에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
은 유의미하게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외모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을 때에 체
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연령이 낮
을수록,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낮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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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래와의 관계 및 가족관계의 질이 외모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학업성적이 외모불만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을 때에 체질량지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연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와
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마지막으로 
내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봤을 때에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외모불만
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은 유의미하게 높았고, 자아존중감
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
하지 않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문제와 관련해서 성별 간 주목할 만한 차이는 체질량지수와 
외모불만족, 자아존중감과 내재화 문제 수준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
났다.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아지는 정도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고(CRD=2.45, p<.01),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은 정도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001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
(CRD=-3.46, p<.001). 이 외에도 연령과 외모불만족의 관계에서 
남학생 집단은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여학생 집단에서는 연령이 높
을수록 외모불만족이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0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RD=2.96, p<.01). 또래
와의 관계가 좋다고 응답할수록 남학생집단에서는 외모불만족이 유
의미하게 낮은 반면, 여학생집단에서는 또래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낮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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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CRD=3.095, p<.01). 마지
막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정도는 여학생 집




























0.05 0.25 0.01 *** 0.07 0.28 0.01 *** 2.45*






























-0.08 -0.10 0.02 *** -0.13 -0.16 0.02 *** -1.52
















0.33 0.32 0.03 *** 0.32 0.27 0.03 *** -0.16
*p<.05, **p<.01, ***p<.001




































-0.13 -0.16 0.03 *** -0.28 -0.31 0.03 *** -3.46**
















-0.08 -0.09 0.03 0.01 -0.13 -0.12 0.03 *** -1.37
*p<.05, **p<.01, ***p<.001
[표11] 다집단분석 시 집단별 경로계수(계속)
3) 다집단분석 후 집단별 효과분해
성별에 따라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외
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고, 외모불만족
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
펴보기 위해 평균대치법 방식으로 주요 변수들의 결측치를 처리한 
후 팬텀변수를 사용하여 특정 경로별 결과를 제시하였다([표12] 참
고). 각각의 변수 사이의 관계는 위에서 살펴본대로([표11] 참고), 
남여집단 모두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은 높고, 자아
존중감은 낮았으며, 다음으로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고, 내재화 문제 수준은 높았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
록 내재화 문제 수준은 낮았다. 따라서 각 경로별로 변수간의 관계
가 유의미하여 붓스트랩을 통해 간접효과를 보기에 충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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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로별로 효과분해를 해보면 남학생 집단에서 체질량지수가 내
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총간접효과는 0.0061(SE=0.0013,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경로를 나누어 각각의 
특정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을 거쳐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경로의 특정간접효과는 0.0046(SE=0.0011,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체질량지수가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표준화계수로 
나타내면 0.0009(SE=0.0006, p>.0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을 연속
으로 매개하여 내재화 문제 수준을 높이는 경로의 비표준화계수는 
0.0006(SE=0.0003,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여학생 집단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총
간접효과는 0.0067(SE=0.0023,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였다. 경로를 나누어 각각의 특정간접효과를 살펴보면 체질량
지수가 외모불만족을 거쳐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경로의 특정
간접효과는 0.0048(SE=0.0017, p<.01)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였다. 다음으로 체질량지수가 자아존중감을 거쳐서 내재화 문제
에 미치는 영향은 -0.0007(SE=0.0006, p>.05)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과 자아존중
감을 거쳐서 내재화 문제 수준을 높이는 경로의 비표준화계수는 
0.0026(SE=0.0006, p<.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체질
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아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아지
거나,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고, 높은 외모불만족
은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되어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았다. 이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에서 예측한 것처럼 1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
트레스 요인을 불러일으켜 곧바로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1
차 스트레스 요인이 2차 스트레스 요인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내
적자원이 감소하여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한편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총효과(남학생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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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B=0.0003, SE=0.0037, p>.05; 여학생 집단 : B=0.0016, 
SE=0.0051, p>.05)와 직접효과(남학생 집단 : B=-0.0058, 
SE=0.0038, p>.05; 여학생 집단 : B=-0.0052, SE=0.0049, 
p>.05)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특히 직접효과는 간접효과와 부호
가 반대였다. 이는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외모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이 남녀집단 모두에서 억제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외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지 살펴본다. 남여집단 모두에서 외모
불만족이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낮추고, 자아존중감이 내재화 문
제 수준을 유의미하게 낮추었다([표11] 참고). 남학생 집단에서 외
모불만족이 자아존중감을 통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간접효
과의 비표준화계수는 0.0119(SE=0.0045, p<.05)로 유의미하였으
며, 마찬가지로 여학생 집단에서 외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
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 경로는 0.0362(SE=0.0080, 
p<.05)로 유의미하였다. 한편 외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
치는 총효과(남학생 집단 : B=0.0977, SE=0.0187, p<.05; 여학
생 집단 : B=0.1018, SE=0.0204, p<.05)와 직접효과(남학생 집
단 : B=0.0858, SE=0.0186, p<.05; 여학생 집단 : B=0.0655, 
SE=0.0209, p<.05)는 유의미하였다([표12]참고). 따라서 외모불
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을 높이는 
가운데 자아존중감의 하락으로 인한 내재화 문제 수준의 증가도 일





남 0.0003 0.0037 0.9078
여 0.0016 0.0051 0.8745
직접효과
남 -0.0058 0.0038 0.1085
여 -0.0052 0.0049 0.2235
간접효과
남 0.0061** 0.0013 0.0017
여 0.0067** 0.0023 0.0020
간접효과1
(특정간접경로 1)
남 0.0046** 0.0011 0.0013
여 0.0048** 0.0017 0.0024
간접효과2
(특정간접경로 2)
남 0.0009 0.0006 0.1035
여 -0.0007 0.0015 0.6067
간접효과3
(특정간접경로 3)
남 0.0006** 0.0003 0.0014




남 0.0977** 0.0187 0.0024
여 0.1018** 0.0204 0.0022
직접효과
남 0.0858** 0.0186 0.0017
여 0.0655** 0.0209 0.0025
간접효과
(특정간접경로 4)
남 0.0119** 0.0045 0.0017
여 0.0362** 0.008 0.0013
*p<.05, **p<.01, ***p<.001
*주
특정간접경로1 : 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내재화 문제 수준
특정간접경로2 : 체질량지수→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 
특정간접경로3 : 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 
특정간접경로4 : 외모불만족→자아존중감→내재화 
[표12] 다집단분석 시 집단별 효과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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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논의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1차 스트레스요인인 체질량
지수가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차 스
트레스요인으로 외모불만족, 내적자원으로 자아존중감을 투입하고, 
배경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업 스트레스, 경제적 스트레스, 가족관
련 스트레스, 또래관련 스트레스 등과 같은 청소년기 정신건강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를 상정하였다. 구조방정식을 통해 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체질량지수는 1차 스트레스요인으로서 2차 
스트레스요인인 외모불만족을 높이고,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은 낮
추었으며, 내재화 문제 수준을 높였다. 외모불만족은 2차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내재화 문제 수준을 
높였다. 효과분해를 통해 1차 스트레스요인과 2차 스트레스요인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각각의 매개경로를 살펴본 
결과, ‘체질량지수→외모불만족→내재화 문제 수준’, ‘체질량지
수→외모불만족→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외모불만족→자
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의 경로가 유의미하였다. 이는 체질량
지수가 높을 수록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외모에 대한 기준을 받아
들인 학생들로서는 외모에 대해 불만족하여 바로 내재화 문제 수준
이 높아지거나, 자신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외모를 고려하여 내적자
원인 자아존중감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체질량지수→자아존중감→내재화 
문제 수준’의 경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체질량지수의 직접효과 
또한 간접효과와 부호가 반대이면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체질
량지수가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자아존중감만이 아니
라 외모불만족을 거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내
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줌을 보여준다. 또한 외모불만족이 외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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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회적 기준에 체질량지수를 평가함으로서 정해진다고 볼 때, 
체질량지수 자체만으로 개인의 내적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체질량지수의 직접효과는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
제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별 집단분석을 통해 남녀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아지는 정도가 남학생 집단
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은 정도가 남학생 집단에 비해 여학생 집단에서 높
았다. 즉, 변수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녀 집단은 변수 간 관계의 방
향은 동일하였으나 강도가 달랐다. 여학생 집단에서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아지는 정도가 높은 것은 성별에 따라 외
모 관리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다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수준이 낮은 정도가 여학생 집단에
서 높은 것은 여학생 집단의 내재화 문제수준이 남학생 집단에 비
해 이미 높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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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문제 1]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요인)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1-1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을 것이다. 기각
가설1-2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을 것이다. 지지
가설1-3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문제 수준 변량의 일정 
부분이 외모불만족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2]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요인)이 자아존중감(내적자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가설2-1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기각
가설2-2 외모불만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을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3]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고려한 상태에서, 체질량지수(1차 스트레스요인)
및 외모불만족(2차 스트레스요인)이 고등학생 시기의 내재화 문제 수준(스트레스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내적자원)에 의해 매개되는가?
가설2-1.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분이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분이 




체질량지수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분이 
외모불만족과 자아존중감에 의한 연속매개로 설명될 것이다.
지지
가설2-2
외모불만족에 의해 설명된 내재화 변량의 일정 부분이 
자아존중감에 의해 설명될 것이다.
지지
[연구문제 4] 위 관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있는가?






체질량지수는 외모불만족을 높이고, 외모불만족의 상승을 통해 자
아존중감을 낮추었으며, 결과적으로 내재화 문제 수준을 높였다. 그
러나 체질량지수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으
며, 체질량지수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존중감이 매개
하는 경로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는 실업이나 돌봄시간 등과 같이 이전에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통
해 분석된 1차 스트레스요인들이 2차 스트레스요인을 촉발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적 자원을 낮추고, 스트레스의 발현을 높이는 
등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낸 것과 달랐다(Pearlin & 
Bierman, 2013). 즉, 체질량지수는 2차 스트레스요인인 외모불만
족을 촉발하는 요인일 뿐 직접적으로 내적자원을 낮추거나, 부정적
인 결과를 높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분석에서 체질량지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
과의 방향이 반대로 나타났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방향이 반대
인 점에서 외모불만족 및 자아존중감이 억제변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억제효과로 인해 드러난 체질량지수의 직접효과는 
내재화 문제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불만족의 
상승 혹은 외모불만족의 상승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하락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제외하고 체질량지수가 직접적으로 내
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효과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체
질량지수가 높을수록 내재화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
은 체질량지수 자체는 긍정적인 성격 및 낮은 우울감과 관련이 있
다는 행복한 비만(Jolly Fat)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이다(Crips & 
McGuiness, 1976; Jansen et al, 2008). 다시 말해서, 높은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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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지수가 성격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 낙천적이고 매사에 긍정적인 
성격과 관련이 높아 체질량지수가 높은 개인의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Crips & McGuiness, 1976). 이는 추후
에 시간차를 두고 체질량지수와 내재화 문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볼 
때에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체형에 대한 기준을 고등학생이 수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객관
적으로 정상체중임에도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인식하였을 때에 체형
만족도의 하락을 더 많이 겪었다는 연구결과가 주는 의미와 동일하
다(이주연, 유조안, 2015). 즉, 기존 연구에서는 정상체중군과 과체
중군, 비만군을 대조하여 신체건강상의 문제(Bozorganesh, 2014), 
정신건강상의 문제(Carpenter et al, 2000) 등이 더 있음을 보여왔
다면 본 연구에서는 저체중군을 제외한 전체집단에서 체질량지수가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2)2차 스트레스요인으로서 외모불만족
외모불만족은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의 발현을 높이는 스트레스요
인이지만 1차 스트레스요인인 체질량지수의 영향을 받아 높아지는 
2차 스트레스요인이다. 외모불만족이 내재화 문제 수준에 미치는 영
향은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나타나는 간접효과와 외모불만족 자체
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으로 나뉘는데 간접효과와 직접효과 모
두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외모만족도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지지하면서(McLaren & Kuh, 2004; Clarke, 
Griffin, & PACC Research Team, 2008; 박영례 외, 2009), 동
시에 외모불만족으로 인한 정신건강 상의 악영향 중 자아존중감의 
감소로 인해 일어난 부분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대 사회를 살아
가는 고등학생에게 있어서 외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내리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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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면서, 자기 자신
의 가치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정신건강을 위협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3)내적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
내적자원으로서 자아존중감은 체질량지수의 증가에 따라 외모불만
족이 증가하여, 그 영향을 받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
소년 후기인 고등학생 시기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만족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중요하다는 연구(Harter, 1990)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자아존중감의 감소는 내재화 문제 수준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자신의 약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부
족하고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한 연구 결
과와 비슷하다(Lerner & Galambos, 1998). 이는 자신에 대한 평
가가 낮아짐으로 인해 고등학생이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하
게 되며 정신건강의 악화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4)성별차이
본 연구모형에서 성별 간 다집단분석을 하였을 때에 변수 간의 관
계는 비슷하였으나 관계의 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아지는 정도 및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가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는 여학생 집단이 외모 관리에 대한 사회적 압박을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모가 갖는 가치를 남학생 집단에 비해 더 크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낮아지는 정도가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다는 점은 여학생 
집단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내적자원으로서 기능하는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여학생 집단의 내재화 문제 수준이 남학
생 집단에 비해 더 높았기 때문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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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존 스트레스요인
기존 연구에서 학업성적, 경제수준, 가족관계의 질, 또래와의 관계 
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수로 활용되어왔
다(박현선 외, 2011; 이상록, 김진희, 2011; 이정선 외, 2012). 구
조모형에서의 결과에 따르면 외모불만족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을수
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낮았고, 가족관계의 질과 또래
와의 관계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외모불만족과 학업성적, 경
제수준의 관계는 연구자의 선행연구에서는 살펴볼 수 없었으나 학
업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경우, 자신의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해
야할 이유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심리적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일지
에 대해 고려해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 학업성적이 높을수
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
가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자아존중감이 긍정적
인 발단산물과 관계가 높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 내재화 문제 
수준의 경우, 가족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또래와의 관계가 높을수록 
유의미하게 낮았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으로부터는 영향을 받지 않
았다. 이는 가족관계의 질과 또래와의 관계는 그 양상에 따라 직접
적으로 고등학생의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은 자아존중감과 같이 자신에 대한 평가에 우선적으로 영
향을 미치고, 고등학생의 정서적 반응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시기에 맺는 관계의 
양상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한다. 다만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의 경우, 내재화 문제에 영향
을 미친다는 보고도 있으나(남수정 외, 2012; 이정선 외, 2012) 해
당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내적자원에 대한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의 모델과 달라 학업성적 및 경제수준이 내재화 




 1)체질량지수에 대한 개입
체질량지수는 1차 스트레스요인으로서 2차 스트레스요인인 외모
불만족을 높이고, 내적자원인 자아존중감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고등
학생의 내재화 문제 수준을 높였다. 따라서 체질량지수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거나 낮출 수 있는 개입이 필요하다. 체질량지수는 키가 
클수록, 체중이 낮을수록 작아지는데 키보다는 체중이 상대적으로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체질량지수에 대한 개입은 체중 조절에 치중
된다. 그리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칼로리를 소모하거나 적게 섭
취해야하기 때문에 체질량지수에 대한 개입은 크게 운동 프로그램
과 식습관 관리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운동 프로그램은 신체활동을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주이며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전문가의 지도하에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
다(임희진, 박형란, 2009). 식습관 관리 프로그램은 식품별 영양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식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려는 영양교육과 실제적
으로 식단을 계획해보고 관리하는 식단관리 프로그램이 있다(김혜
련 외, 2014). 식습관과 관련하여서는 시도 차원에서 ‘식품안전환
경조성’을 위한 정책적 개입이 이뤄지기도 한다(노은이, 2013). 
다만 체질량지수를 낮추는 여러가지 개입은 정상체중군에서는 굳이 
필요한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개입을 실시하는 대상이 임상
적으로 봤을 때 과체중군 혹은 비만군 일 때에 정신건강뿐만 아니
라 신체건강 측면에서 유효한 접근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2)외모불만족에 대한 개입
외모불만족은 2차 스트레스요인으로서 1차 스트레스요인의 영향
을 받아 높아지며, 내적자원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고등학생의 내재
화 문제 수준을 높였다. 따라서 외모불만족을 낮추기 위해서는 체질
량지수가 외모불만족을 높이는 이유와 외모불만족이 자아존중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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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추고 내재화 문제 수준을 높이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족을 높이는 이유는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외모에 대한 기준을 개인이 수용하고, 이를 자신의 신체 상태에 적
용하기 때문이다(Festinger, 1954; 이미숙, 2008). 따라서 자신의 
신체와 이상적 신체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개입방식이 필요
하다(Mendelson et al, 1996). 청소년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을 
‘마른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옮기려면 중요한 타인인 부모, 
교사 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외국의 경우 또래 유도 방식을 활용한 
인지부조화 개입 방식(Peer-led Cognitive Dissonance-based 
Intervention)을 활용하기도 한다. 동료학생과의 이야기를 통해 자
신의 이상적 신체상이 현실적으로 달성불가능한 목표이며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대한 추구가 이러한 방식은 체질량지수가 외모불만
족에 미치는 영향을 낮출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을 높이는데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Becker et al, 2013). 국내에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이상적 신체상을 현실화하는 개입이 제안되기도 하였다(유형근 외, 
2010).
 3)자아존중감에 대한 개입
자아존중감은 내적자원으로서 1차 스트레스요인 및 2차 스트레스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낮아지며, 낮아진 자아존중감은 내재화 문제 수
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트레스요인과의 관계를 고
려하여 자아존중감의 하락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
강한 신체상에 대한 확립도 필요하겠지만, 자아에 대한 평가 측면에
서 보았을 때에는 자신의 외모가 자신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자치하는 비중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자아에 대한 평가 결과인 자아존중감이 변화하는 것
에 있어서 개인마다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영역이 달라질 수 있
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Crocker & Wolfe, 2001). 즉, 개인이 
어떠한 사회화 과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사회적 영향을 받으면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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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했느냐에 따라 자아존중감을 높이거나 낮추는 사건 혹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익중, 이지언(2011)에서는 통합적인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학 해당교과목의 교사 혹은 학교사회복지
사에 의한 지도를 통해 학업과 같은 과업뿐만 아니라 서로 다름에 
대한 충분한 이해, 나 자신에 대한 이해, 자신의 강점에 대한 이해 
등에 대해 청소년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체적 
여건과 관계없이 자신과 상대방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학교풍토를 
만들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4)성별차이
성별에 따라 개입 시 주요하게 다루어야할 부분이 달랐다. 특히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외모불만족이 높아지는 정도와 자아존중감
이 낮을수록 내재화 문제 수준이 높아지는 정도가 여학생 집단에서 
더 높았다. 이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여학생에게 더 심하게 
전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미숙, 2008).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
박이 여성에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외모에 대한 차이에 
따른 보상에 있어서 여성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임인숙, 2003; 임인숙, 2004). 즉, 체질량지수 및 외모불만족
에 따른 스트레스 과정에서의 성별차이는 생물학적 차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차이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적인 접
근도 필요하겠지만 여성내부에서의 자각을 위한 자조모임이나 사회 
전체의 인식개선 등을 위한 캠페인 활동이 필요할 수 있다. 고등학
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의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외모에 대한 학생
들의 생각에 개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유
형근 외(2010)에서는 ‘전교생 대상 방송교육’등을 통해 ‘과도
한 다이어트의 문제점’,‘건강한 몸’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전교 
학생들 혹은 주요대상으로 삼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 쓰기, 
표어 짓기 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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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한계 및 후속연구 제언
1.연구 한계
첫째, 키와 몸무게를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하였다. 키와 몸무게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측정은 기구를 활용하여 실제로 측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서베이에서의 실측은 측정 거부, 시간 및 
장소 등의 한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기보고식 측정은 설문 
결과의 익명성 등을 고려하여 설문참여자가 답변한다는 면에서 실
제 키와 몸무게와는 다른 값을 제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
서 체질량지수와 외모불만족,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 수준 사이의 
정확한 관계는 실측치를 통해서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둘째,‘2010 아동청소년 건강실태조사’는 전국대표성을 지닌 자
료이나 횡단자료이다. 따라서 본 분석은 인과성의 3요소인 공변성, 
선행성, 제3의 변수 통제 중 공변성을 만족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
수에 선행해야한다는 선행성,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제3의 
변수가 모두 통제되어야 한다는 제3의 변수 통제에 대해서는 한계
가 있다. 
셋째,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살펴보았으나 전체 경로에 있어
서의 차이가 아니라 각 변수간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만 유의도를 
바탕으로 검증해볼 수 있었다. 간접효과에 있어서 성별 차이는 차후 
Mplus 등과 같은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2.후속연구제언
첫째, 체질량지수의 측정방식을 실측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
다. 독립변수인 체질량지수의 영향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체질량지
수를 구하는데 필요한 키와 몸무게를 자기보고식이 아닌 직접측정
을 통해 산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소한 국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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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직접 측정과 자기보고식 측정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어
야 이후 자기보고식 측정을 이용하는 장점을 볼 수 있으리라고 본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기반하여 체질량지수를 
독립변수로, 내재화 문제 수준을 종속변수로 보았으나 내재화 문제 
수준과 관련이 높은 우울 수준이 체질량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
도 유의미하다는 양방향적(bidirectional)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연
구도 있다(Markowitz et al, 2008). 따라서 변수와 변수간의 관계
를 인과관계 측면에서 엄격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같은 대상을 반
복적으로 측정하는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각 변수의 출발점과 기울
기가 다른 변수의 출발점과 기울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패널자료의 구축은 체질량지수의 증가로 정신
건강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신건강의 문제로 체질량지수가 증가하
는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투입하는 변수를 늘려가야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과정모
델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이 지닌 특성
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더 다양한 변수를 투입하지 못하였다. 특히 중재요인에서 매개요인
에 해당하는 외적 자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는데, 추후에는 사회
적 지지 등과 같은 외적 자원을 모형 내에서 함께 고려하여 분석해
야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복한 비만(Jolly fat) 이론의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체질량지수는 차단점을 이용하여 저체중, 정상체중, 과체중, 비만 등
과 같은 상태를 나누는데 활용이 된다. 연령대, 성별 등에 따라 차
단점은 다르지만 체질량지수가 높을수록 정상체중집단을 벗어나 과
체중 혹은 비만 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내 연구의 가
설이 체질량지수의 증가 또는 과체중, 비만 집단에 속하는 것이 개
인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문
화적으로 봤을 때에 체질량지수의 증가에 대한 편협한 시각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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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체질량지수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행복한 비만(Jolly fat) 이론을 기반
으로한 해외 연구처럼 높은 체질량지수를 가진 개인의 특성에 대해
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천편일률적으로 체질량지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 따라 체질량지수에 대한 대응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4절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와 같이 외모와 밀접한 연관을 지닌 객
관적인 특성이 외모불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특성으로 이어져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그 결과 고등학생의 내재화 문제 수준
이 상승한다고 보고 스트레스 과정모델에 기반하여 체질량지수에 
대한 스트레스 과정모델을 형성하고 실증자료인‘2010년 아동청소
년 건강실태조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스트레스
요인 및 내적자원은 결과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1차 
스트레스요인을 통해 2차 스트레스요인을 매개하여 결과변수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하였고, 1차 스트레스요인을 통해 2차 스트레스요인
과 내적자원을 이중매개하여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성별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으나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볼 때에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학생들은 건강적 
측면에서 체질량지수를 보는데 그치지 않고, 미용적 측면에서 체질
량지수를 보고 있으며, 또한 미용적 측면은 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신건강
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 처해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
의 타파를 통해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외모로부터 하지 않도
록 하거나, 체질량지수에 기반하여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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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체질량지수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환경을 만
드는 것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다.
많은 경우, 고등학생 시기에 체질량지수에 대해서는 학업과 성적
에 비해 후순위 사안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체질량지수
에 신경을 쓰더라도 그것은 당뇨, 심혈관 질환, 혈압 등과 같은 신
체적 측면에서의 걱정에 그쳤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는 
학업성적, 가구경제수준, 가족관계, 또래관계 등과 같이 청소년 시기
의 중요한 사안들을 고려한 상태에서도 스트레스요인으로 작용하면
서 내재화 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커지는 이 시점에서 체질량지수의 사회심리적
인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추후에는 내적자원 및 외적자원을 
좀 더 추가하거나 종단적인 연구방법을 택하여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날씬한 몸’이라는 왜곡된 신체상에 
대한 일률적인 추구에서 벗어나 다양한 몸을 인정하고, 이를 추구하
기 위한 건강한 방식들이 확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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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Body Mass Index and 
Appearance Satisfaction 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Gender Differences
Jeong, Eunseo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vious research indicates that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tends 
to vary by body mass index (BMI) and appearance satisfaction. As 
few studies empirically tes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both 
variables and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however, little is 
known about how these variables influence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Much less is known about whether the effects of 
variables 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vary by gender. In order 
to address the gaps in previous research, the current study aimed 
to examine (1) whether Body Mass index (BMI) and appearance 
dissatisfaction influence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s (2) whether 
self-esteem mediates the above relationships (3) whether gender 
differences are found in these mechanisms in South Korea.
 The research model of this study was grounded on th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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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Model suggested by Pearlin and his colleagues (Pearlin et 
al., 1990). By applying the Stress Process Model, current study was 
intended to examine (1) whether BMI acts as a primary stressor, 
(2) if the degree of appearance dissatisfaction acts as a secondary 
stressor, and (3) whether Self-esteem acts as a protective factor 
among high school students. Furthermore, the research examined 
whether gender differences can be found in above relationships. To 
specify the research model, other factors such as scholastic 
performance, economic status, and the satisfaction of family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were included.
 Data from the 2010 Korea Survey of the Health of Youth and 
Children was utilized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sample consisted of 3,620 adolescents in 10th~12th grade 
(male=1,893, female=1,727) who were classified as 
non-under-weight by BMI criteria of Korean growth standards 
established in 2007. Major variables such as BMI, appearance 
dissatisfacti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and self-esteem were 
measured using self-report indicator, only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and self-esteem were multi-item. Descriptive statistics 
were used to demonstrate the overall status of the sample. Als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performed to empirically test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nd phantom variable approach was 
used based on bootstrapping and applied to examine the specific 
indirect path. Finally, multi-group analysis was employed to 
examine the gender differences.
 The results exhibited that BMI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however, appearance dissatisfaction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The 
influence of BMI 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was mediated 
by appearance dissatisfaction and serially mediated by appearance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Also, the influence of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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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atisfaction on internalized problem was mediated by self-esteem. 
Additionally, the results of the multi-group analysis by gender 
showed that the influence of BMI on appearance dissatisfaction 
among female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at of male. 
 Despite several limitations due to secondary data analysis, these 
results carry some important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effect of BMI 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relies on an indirect path. This means BMI alone does not 
have a negative effect 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regarding 
direct effect. However, a negative effect was found through 
appearance dissatisfaction, which was produced by the rating of 
one’s own BMI in terms of ideal body. Second, appearance 
dissatisfaction and self-esteem seriall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This result shows 
that high school students do consider their appearance as critical 
point when they think about their own value. Third, gender 
differences were found in above relationships. Especially,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ended to show more aggravated appearance 
dissatisfaction than male counterparts when their BMI were higher. 
This means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eel more pressure about 
managing their appearance.
 Also, various clinical implications for preventing high school 
students from increase i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were 
derived.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inness, measured as lower 
BMI, and appearance satisfaction should be treated. It is possible 
that social preference on ‘thinness’ not the physiological status of 
BMI may have influence the preference of students. Also, the 
association between appearan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should 
be intervened. For these reasons, counseling or peer-support 
measures were discussed. Finally, gender differences in appearance 
care should be treated. The reason why females suffer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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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than their male counterparts is that the social preference 
about appearance care affects more severely on females. For this 
reason, campaign or self-support measures were discussed.
Keyword: Body Mass Index(BMI), Appearance satisfaction, 
Internalized problem behavior, Self-esteem, Gender 
difference, Stress-proces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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